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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fVirtuousWomenofJeju

inJoseonDynasty

ThispaperfocusedonthevirtuouswomenofJejuinJoseonDynasty.The

rulingpartywhichfoundedtheJoseonDynastyconsistedofamanofnoble

birthwhoemphasizedmoralprinciple.Thatis,theyadoptedneo-confucianism

asthebasicideaofpolicyandemphasizedthecultureofpublicmoralsin

ordertoform theconfuciansystem ofvalue.Sothemoralstandardwas

emphasizedandvariousprizeswereawardedtovirtuouswomen.

Theadministratorsgaveprizetovirtuouswomenprimarilytoencourage

theethicalspiritthatremainedintheheartofthepeopleandultimatelyto

establishaking-centeredsocietybyformingamale-domanatedsociety.

Thevirtuouswomenwhoremainschastetoherhusbandindeathwhen

meetingwithadangerorwhokeepsherintegrityunsulliedforalongtime.

Althoughit'snotdifficulttoseevirtuouswomen,it'snaturalforwomento

remainchastetoherhusbandindeathwhenmeetingwithadangeraswell

astokeepchastityifwhoeverwasgreatandsmallhadbeenawidow in

Joseon Dynasty.Butthen,for getting praise,admiration,accolades and

writteninthebook,it'stheincreaseinthenumberofthedeadwomenwho

took careoftheirsick husbandsbeyondthecallofduty and committed

suicidefortheirhusbandswhohad already run outinsteadofremaining

chastetoherhusbandin death whenmeeting withadanger.Also,their

descendantsfoundancestors'deathshonorable.Thefamilieswith virtuous

womenwereheldinhighesteem andsetgreatstorebytheheadofthe



hometown.So,thereappearedimpostersandmanysideeffects.

Accordingtothedistributionofsocialposition,invirtuouswomen,scholar

took40.14% outofit,commonpeopletook9.47% outofit,womenoflow

birthtook7.87% outofit.

Therewereasmallnumberofvirtuouswomeninthe15thto17thcentury.

Butitwaspickedupconsiderablyinthe18th.

Jejuisalongwayoffmainland,soithasuniquehistoryandculture.So,

itishardtorootconfucianideasbebecauseofforkbeliefs.AlthoughJeju

wastoolatethetime,Jejualsosettleddownchasteideologybyeducation.

And,thevirtuouswomengrowedrapidlyinthe19thcentury.

It'stimeworntoreinterprettovirtuouswomenofthisdaythoughmedieval

values.However,now,wecan'tmakeourselvessofreefrom thetraditional

valuesofJoseon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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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머리말

조선은 유교적 위계질서에 의해 유지되는 사회였다.모든 사회 질서가 남성 중

심으로 흐르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조선시대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

리마저 당당히 구하지 못하였다.시대가 추구하는 순종적이며 정절을 목숨처럼

여기고,근면검소 하는 유교적 덕목을 고루 갖춘 이상적인 여성상이란 틀 속에서

여성 스스로가 갇혀 살아야 했다.

즉 조선의 여성들은 양반 중심의 유교적 사회 질서 체제 속에서 가부장적 구

조 유지에 필요한 윤리 규범을 무조건 따라야 했고,통제되고 억압되었다.이러

한 제약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조선시대 여성들의 삶을 단순히 수동적이거나 어

쩔 수 없었던 삶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그 속에서도 자신들의 주체성을 키

워나갔던 여성들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그런 의미에서 유교시대 여성들에게 부

과되었던 정절의 의미를 살펴보고,나아가 제주지역의 열녀 실태와 사회적 의미

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열녀는 위난(危難)을 당하여 목숨과 정조를 지키거나 오랜 세월에

걸쳐 고난과 싸우며 수절한 부녀자를 일컫는 말로 일반적으로 열녀(烈女)와 열부

(烈婦)를 통칭한다.본래 열녀는 혼인 전에 약혼자가 죽었을 경우 그 뒤를 따라

죽는 여인 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강포자(强暴者)에 항거하는 미혼녀라

하였고,열부는 기혼녀로 남편의 뒤를 따라 죽는 부인 및 목숨을 끊음으로써 강

포자에 항거하는 부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1)

그러나 열녀와 열부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열녀라는 단어로 통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래서 본고에서도 두 단어를 구분하여 설명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열녀라는 단어를 통칭해서 사용하도록 하겠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열녀는 귀천상하(貴賤上下)를 막론하고 과부가 되면 마땅히

수절을 하고 위난을 당하면 목숨을 바쳐 정조를 지키는 것이 부녀자의 도리로서

정착되었다.

1)한국정신문화원 편, 한국민족대백과사전  제15권(한국정신문화원,2000),419～4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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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여성은 아들을 낳아 부계혈통을 잇고 남편과 시가(媤家)를 위해 열

녀,효부가 됨으로써 ‘사회적 인간’이 될 수 있었다.유교이념이 가부장성은 여성

들을 통해 가장 직접적으로 실천되었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것을 정책으로 삼

은 것이 정표정책(旌表政策)이다.2)

정표정책은 성리학적 여성관을 정착 시키고 유교적 순결관을 강화하기 위해

수절을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것으로,정절을 지키는 여자를 열녀라 하여 그들의

행적을 널리 알리고 후세의 규범으로 삼아 정문(旌門)또는 정려(旌閭)를 세워주

고 포상하는 제도이다.정표정책에 의해 정려되는 것은 양반의 경우는 가문의 명

예였으며 공사천(公私賤)의 경우는 면천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신분상승의 통로

였다.3)

정려란 예조와 의정부의 심사를 거쳐 국왕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표창으로 효자,충신,열녀를 배출한 집이나 마을 앞에 세우도록 한 붉은

색 문이다.다른 명칭으로 정문(旌門),홍살문(紅箭門),작설(綽楔),도설(悼楔),홍

문(紅門)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포상 내용을 살펴보면,상으로 관직 또는 비단,곡식 등을 내리고 경

제적으로 복호(復戶)등으로 무거운 호역을 면제해주는 혜택과 자손에게 부역을

경감해 주었다.

태조는 즉위한 후 그 해 7월에 충신(忠臣)․효자(孝子)․절부(節婦)의 일은 풍

속(風俗)에 관계되니 권장하여 발탁,등용하고 문려(門閭)를 세워 정표(旌表)로

삼으라고 하였다.4)그 후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가장 먼저 효자․열녀를 포상하

는 정책을 실시하였다.5)

조선은 임진왜란을 계기로 많은 사회적 변화를 겪고,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열녀로 정표된 자가 급증하게 된다.이 과정에서 열 관념과 열녀의 사회적

2)이민주․김혜순,｢조선시대 열녀를 통해 본 대구지방의 가부장성｣ 2005년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한국사회학학회,2005),633쪽.

3)이민주․김혜순,앞의 논문,634쪽.

4) 태조실록  권1,태조 1년 7월 28일 정미조,｢忠臣,孝子,義夫 節婦,關係風俗.在所奬勸.令所在官司,詢訪

申聞,優加擢用,旌表門閭｣

5) 태조실록  권8,태조 4년 9월 16일 정미조,

 태종실록  권1,태종 1년 정월 갑술조.

 세종실록  권2,세종 1년 11월 기유조.

 문종실록  권5,문종 1년 12월 무술조.

 중종실록  권1,중종 1년 9월 무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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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열녀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대부분 구전 설화나 특정 윤리서를 기초로 한 국

문학 분야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이는 실제 역사적 사료를 근거로 하

지 않은 것이라서 역사적 사실 고찰이 미흡하다.6)

그리고 역사적 사료를 근거로 한 연구는 아직까지 그 성과는 적다.7) 박주8)는

조선시대 정표정책에 대한 연구 성과를 남겼고,고두행9)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

地勝覽) 의 열녀를 분석하였으나,단순히 수치상 분석이라는 한계성을 갖고 있다.

그 외에 역사 분야에서의 열녀연구는 조선시대 특정 지역의 열행 사례의 성격과

유형을 분석한 단편적인 논문이 주를 이룬다.

제주지역 열녀에 관한 연구는 문순덕의  역사 속에 각인된 제주여성-제주 열

녀들의 삶 10)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겠다.문순덕은 문헌 사료의 사례와 구

비설화,속담에 기록된 열녀이야기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여성문화로서의 열녀를

소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제주지역 열녀에 대한 연구를 위해 열녀의 역사적 기

록이 남아있는 문헌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6)강진옥,｢열녀전승의 인물형상화 방식과 서술시각을 통해 본 여성적 대응 양상｣ 유교문화의 전통과 변형

속의 여성 (94년도 서남재단 학술지원 보고서,1994).

김경미,｢ 열녀전 의 보급과 전개-유교적 여성 주체의 형성과 내면화 과정-｣ 한국문화연구 제13집(이화여

대 한국문학연구원,2007).

이대형, 18세기 열녀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4).

이인경, 구비 烈 설화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0).

이혜순,｢조선조 열녀전 연구｣ 성곡논총 제30집(성곡학술문화재단,1999).

정출헌,｢ 향랑전 을 통해 본 열녀 탄생의 메카니즘-선산지방의 향랑이 “국가 열녀”로 환생하기까지의 보

고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3집(한국고전여성문학회,200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조선시대 열녀담론 ,월인,2002.

홍인숙, 조선후기 열녀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1).

황현주, 朝鮮後期 從死形 烈女의 죽음과 虛構性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7).

7)권순형,｢고려시대의 수절의식과 열녀｣ 여성-역사와 현재 (국학자료원,2001).

이영식, 朝鮮前期 孝子․烈女와 그 類型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2).

이정주,｢조선시대 정절 윤리의 실천자와 신분｣ 역사민속학 제24호(한국역사민속학회,2007).

,｢전국지리지를 통해 본 조선시대 忠․孝․烈 윤리의 확산 양상｣ 한국사상사학 제28권(한국사상학

회,2007).

이현,｢조선시대 마산,창원지역의 효자,열녀 사례 분석-거제,남해,고성,하동을 중심으로-｣ 가라문화 

제15집(전남대학교박물관 가라문화연구소,2001).

홍윤표,｢삼강행실도의 서지 및 국어사적 의미｣ 진단학보 제85호(진단학회,1998).

8)박주, 朝鮮時代의 旌表政策 (일조각,1999).

, 朝鮮時代의 孝와 女性 (국학자료원,2000).

9)고두행, 東國輿地勝覽 孝子․烈女條의 分析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0).

10)문순덕, 역사 속에 각인된 제주여성-제주열녀들의 삶 (각,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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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여지

도서(輿地圖書)  등의 관찬사료, 제주읍지(濟州邑誌) , 탐라지(耽羅志)  등의 지

방 읍지와 문헌들,1834년 간행된  효열록(孝烈錄) ,1906년 간행된  속수삼강록

(續修三綱錄) ,1954년 간행된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  등의 문헌 기록을 토대

로 조선시대 제주지역 열녀의 실태와 사회적 의미 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는 예비적 고찰로서 조선시대 정절관의 정립과정과 함께

여성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아보았다.Ⅲ장에서는 문헌사료에서 나타

난 제주열녀 기록을 토대로 그들의 신분별,시기별,지역별,유형별로 제주지역

열녀의 실태를 분석해보았다.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앞장에서 분석한 열녀자료

를 통해 이들의 지역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제주사회 안에서 열녀가 어떻게 변모

되어 가는지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가부장적 유교사회에서 힘겹게 살아온 제주 열녀들을 통해 척박한

제주 땅에서의 그들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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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유교문화와 정절관

1.유교사회와 정절관념

유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부터였다.불교와 함께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이념이었던 유교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영향력이 점

차 강화되었고,그 절정이 바로 조선시대였다.

조선을 건국한 신진사대부들은 고려 말 배불숭유(排佛崇儒)운동의 선봉자였고,

건국초기부터 유교적 통치이념을 강조했다.태조대부터 승려의 수를 제한하고,

사찰 정리와 도첩제(度牒制)를 강화하는 등 불교에 대한 통제가 있었다.태종대

에는 더욱 적극적인 억불책(抑佛策)이 시행되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사찰은

전지와 노비를 몰수했으며,전국의 사원을 12宗 242寺로 줄이고 국사제(國師制),

왕사제(王師制)도 폐지했다.11)

그 결과 불교는 종교적 기능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미 정치이념,

학문,윤리문제에 있어서는 유교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다.그런

데 유교이념이 단순히 통치원리로만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의식과 관습

에 뿌리를 내려 사회의 전반적 가치 기준으로 확립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교이

념의 보편화와 국민에 대한 교화가 주요한 과제가 되었다.12)

조선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반 백성들에게 유교 교육을 실시하였다.중국의 열

녀전을 수입하여 그 체제를 근간으로 세종대에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를 제작

하게 되면서 여성의 열 의식을 강조하게 되었다.성종대 소혜왕후는  내훈(內訓)

 을 써서 여성들에게 읽도록 하였고,중종대는 풍속 교화를 위해  속삼강행실도

(續三綱行實圖) 를 간행하였다.

11) 태종실록  권10,태종 5년 11월 21일 계축조,｢議政府上書請革寺社田口.時,金山寺 住持 道澄.奸其寺婢

姜庄,姜德 兄弟,土田所出,奴婢貢貨,竝皆私用.臥龍寺 住持 雪然 奸其寺婢 加伊 等五名.｣

 태종실록  권11,태종 6년 3월 27일 정사조.

 태종실록  권12,태종 6년 윤7월 1일 무오조.

 태종실록  권13.태종 7년 1월 12일 정묘조.

12)이영식, 朝鮮前期 孝子․烈女와 그 類型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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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홍문관에서  소학(小學) 을 한글로 번역 반포하여 교화할 것을 아뢰면서,

당시 상황을 “도학이 밝지 못하고 교화가 쇠퇴하여 규문의 법도가 설만하고 문

란하여 못하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상께서는 심학(心學)에 침잠하고 인륜을 후하게 하기를 힘쓰시어,이미  속

삼강행실(續三綱行實) 을 명찬(命撰)하시고 또  소학(小學) 을 인행(印行)토록 하

여 중외(中外)에 널리 반포코자 하시니,그 뜻이 매우 훌륭하십니다.그러나  삼

강행실 에 실려 있는 것은,거의가 변고와 위급한 때를 당했을 때의 특수한 몇

사람의 격월(激越)한 행실이지,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행하는 도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그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소학 은 곧 일상생활

에 절실한 것인데도 일반 서민과 글 모르는 부녀들은 독습(讀習)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바라옵건대 여러 책 가운데에서 일용(日用)에 가장 절실한 것,이를

테면  소학 이라든가  열녀전(列女傳) · 여계(女誡) · 여측(女則) 과 같은 것을

한글로 번역하여 인반(印頒)하게 하소서.그리하여 위로는 궁액(宮掖)으로부터

조정 경사(朝廷卿士)의 집에 미치고 아래로는 여염의 소민(小民)들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사람 없이 다 강습하게 해서,일국의 집들이 모두 바르게 되게 하소서.

그러면 괴기(乖氣)는 사라지고 천화(天和)가 응하여,사람마다 윗사람을 친히 하

고 관장을 위해 죽는 효용이 있게 될 것입니다.13)

그 이후 광해군대에 와선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 를 발행하

였고,영조대에 와서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 를 발행했다.18세기에  오륜행실

도 를 발행한 이유는 신분질서의 변동 속에서 유교질서의 와해를 우려하는 지배

층의 의도 때문이었다.이처럼 조선사회에서 유교전적을 반포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도덕교화의 중요한 방식이었다.14)

조선 전기 성리학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성리학적 윤리실천의 강조를 통해 지

배층들은 가부장적 사회질서를 세우고 그 사회를 이끌어 갈 이념을 강화하였다.

조선은 삼종지도(三從之道),남존여비(男尊女卑),여필종부(女必從夫),칠거지악

(七去之惡)15)등 유교적 규율을 정해놓고 여성들에게 오로지 순종과 인내만을 미

13) 중종실록  권 28,중종 12년 6월 27일 신미조.

14)김미영,｢조선의 유교화 과정에 나타난 女德 담론 분석(1)｣ 여성학논집 제25집(이화중국여성문학연구회,

2008),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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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으로 삼으며 시대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여인상으로 유교덕목을 두루 갖춘 여

성이 되기만을 강요했던 사회였다.

즉 남성과는 다른 차별적 여성생활과 문화를 지키게 하고 여성으로 하여금 유

교사회를 떠받치는 정초(定礎)가 되기를 강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6)

이는 바로 여성에 대한 차별의 논리가 실제화된 것을 말하며,사회적인 강제와

장려를 통해 조선사회에 적용됨으로써,당시 사회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조선은 계속해서 여성들에 대한 금제(禁制)를 만들어내고,성종대에 이

르러 ‘재가녀자손금고법(再嫁女子孫禁錮法)’으로 집약된다.

성종 8년 7월 18일 기사를 보면,재가녀자손금고법(再嫁女子孫禁錮法)과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예조(禮曹)에 전지하기를,“전(傳)에 이르기를,‘신(信)은 부덕(婦德)이니,한 번

더불어 함께 하였으면,종신토록 고치지 않는다’고 하였다.이러므로 삼종지의

(三從之義)가 있고,한 번도 어기는 예(禮)가 없더니,세도(世道)가 날로 비속(卑

俗)하면서부터 여자의 덕이 부정(不貞)하여,사족(士族)의 여자가 예의(禮義)를

돌보지 않고,혹은 부모가 뜻을 빼앗기도 하고,혹은 스스로 중매하여 사람을 따

르니,스스로 가풍(家風)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진실로 이 명교(名敎)를 점오

(玷汚)하게 함이 있으니,만약 금방(禁防)을 엄히 세우지 않으면 음벽(淫僻)한 행

실을 그치게 하기 어렵습니다.이제부터는 재가(再嫁)한 여자의 자손(子孫)은 사

판(士版)에 나란히 하지 않음으로써 풍속을 바르게 하라”하였다.17)

‘재가녀자손금고법(再嫁女子孫禁錮法)’의 제정으로 정절의 관념화는 한 단락의

획을 긋게 되는 바,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을 얻는 것이 생계의 수단이며,양반신

분 유지의 요건이었던 사족(士族)들에게 재가녀자손금고법은 정절에 대한 가장

철저한 조치가 되었던 것이다.18)

15)유교적 가부장제 질서 속에서 칠거지악은 질서를 교란시키는 죄목이었다.일곱 가지 죄목 죄목이란 순종

하지 않은 죄(不順父母),대를 이을 자식을 낳지 못한 죄(無子),음란한 행위를 한 죄(淫僻),남편의 다른

여자를 질투한 죄(嫉妬),나쁜 병에 걸린 죄(惡疾),말을 많이 한 죄(多口舌),남의 물건을 훔친 죄(竊盜)이

다.

16)박용옥,｢유교적 여성관의 재조명｣ 한국 여성학 창간호(한국여성학회,1985),7쪽.

17) 성종실록  권82,성종 8년 7월 18일 계미조,｢傳旨禮曹曰:“傳云,‘信,婦德也,一與之齊,終身不改.’是以有

三從之義,而無一違之禮.自世道日卑,女德不貞,士族之女,不顧禮義,或爲父母奪情,或自媒從人,非徒自壞家

風,實是有玷名敎,若不嚴立禁防,難以止淫僻之行.自今再嫁女子孫,不齒士版,以正風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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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가녀자손금고법’의 대상이 양반층이라는 이유로 재가금지가 상민에게

까지 그 영향력을 끼쳤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할 문제이다.

상민과 천민층이 사회적․경제적 여건상 양반 부녀자들이 실천하는 내외법이

나 외출규제와 같은 규범을 지키기는 힘들었겠지만 수절에 대한 관념은 신분과

계층에 상관없이 전 신분층에서 나타난다.

조선후기는 조선전기에 이루어진 국가의 지속적인 유교 보급과 정표정책 등을

통해 여성의 정절관념은 조선사회 전반에 정착되어 진다.그리고 임진왜란과 병

자호란을 겪으면서 조선은 사회적인 혼란과 무질서가 계속되자 사회 질서 회복

과 안정 추구의 방책으로 예를 중시하게 된다.그리고 17세기에 들어오면서 국가

적 시책과 가문의식이 결합되어 열녀에 대한 관심도 새롭게 환기되는 현상이 나

타나다.19)

임진왜란 당시 무수한 여성의 희생으로 열녀의 수가 수도 없이 증가했고 전란

후 혼란한 사회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 조선은 의도적인 열녀 권장 정책을 강

화했다.그리고 사대부 계층의 여성뿐만 아니라 열녀로 정표되는 평민 여성의 수

가 조선 전기에 비해 급증하는 양상은 사대부 여성들에게 한정되었던 정절 관념

이 전 계층에 걸쳐 광범위하게 자리 잡아갔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조선의 열 관념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정치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으

며,양반 사대부 가문의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고 정통성을 보존하고 그들의 우월

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가문의 여성에게 부여된 도구화된 이념이었다.후기에 가

면서 이러한 열녀 표창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보상제도로 인해 하층민에까지 전

파되어 그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정절관념은 유교사회에서 여성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고 있으므로

그 형성과 확립은 유교적 여성관의 확립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이는 나아가 한국

역사에서 가부장제 확립과도 연관되는 문제이다.20)

18)이옥경, 朝鮮時代 貞節이데올로기의 형성기반과 정착방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1985),33쪽.

19)17세기에는 예를 절대시하는 의식의 영향으로 문벌의식이 강하게 나타났고 가문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서 후손들이 선조의 행적을 밝혀 정표를 청하는 사례가 많아졌으며 가문 위주의 정표도 많았으므로 인조

대,효종 대에는 정표자의 진위문제가 제기되기까지 하였다.정표를 청하는 상소 등 자손의 上言으로 인한

정려포상 사례가 적지 않았고 자손이 나섬으로써 정표가 더욱 쉽게 주어질 수 있었다.(박주,｢ 東國新續三

綱行實圖  烈女圖의 分析｣ 여성문제연구 제20권,대구카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1992,83～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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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절관과 열녀

열녀는 남편에 대해 정절을 지킨 여성을 말한다.남편이 죽은 뒤 수절을 한다

거나,따라 죽는다거나,외간 남자의 정조 유린 위협에 죽음을 무릅쓰고 대항해

정절을 지킨 여성들이다.그런데 이런 행위는 자연적인 감정의 발로일수도 있다.

남편 혹은 약혼자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여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동을 하

게 만들 수도 있다.그러나 본고에서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이런 여성들이 아니

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열녀이다.즉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어떤 필요에 의해 누

군가가 그녀들에게 열녀란 이름을 붙여주고,그들의 행위를 아름다운 일로 규정

해 상을 주는 등 제도화하고,남들에게 따라하도록 강요했다는 사실이다.

열(烈)은 과거 한국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되었던 정신문화의 일부이며

윤리덕목이다.여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열녀에 대한 이야기로 그들의 정신을 무장

시키고 수많은 예서를 통한 학습으로 열 관념을 강화하였다.

조선시대 문헌에 자주 보이는 수절(守節),정절(貞節),실절(失節),순절(殉節)

등도 모두 열의 범주에 드는 것인데 이러한 단어들은 열의 구체적인 행위의 결

과이다.이중 열행에 해당될 경우 열녀로 칭송되었다.21)

정절 관념의 정착을 위해 조선은 적극적으로 열녀의 정표정책을 시행하였다.

열녀가 되는 것은 개인은 물론 가문의 영광이며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도 커서

국가에서도 신중하게 발굴,심사,표창하였다.구체적인 정표 과정을 살펴보기 위

해 아래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의정부에서 예조(禮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황해도 봉산군

(鳳山郡)의 김덕련(金德連)과 충청도 부여현(扶餘縣)의 서공(徐恭),예산현(禮山

縣)의 이개우(李開祐)와 경상도 경주(慶州)의 허조원(許調元),언양현(彦陽縣)의

박효원(朴孝元),김해부(金海府)의 송윤화(宋允和)등은 그 어버이가 못된 병에

걸리니 모두 손가락을 잘라 약을 지어 먹여서,병이 모두 나았습니다.

제주(濟州)고정(高征)의 처 양씨(梁氏)는 남편이 죽자 시신(屍身)을 안고 통곡

20)이옥경,앞의 논문,33쪽.

21)진재교,｢이조후기 한시에 나타난 ‘열’의 시대상｣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월인,2002),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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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죽으려 하므로 그 어미가 두려워하여 데리고 그 집으로 오자 하루는 스스

로 목을 매었으나 그 어미가 풀어 주어 죽지 않았는데,연상(練祥)이 되어 어미

의 감시가 좀 소홀하자 마침내 목을 매어 죽었다 합니다.이들은 모두 곧은 절

조(節操)가 있으니,청컨대 각각 쌀 10석(石)씩 주어 풍속(風俗)을 권려(勸勵)하

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처음에 교지(敎旨)를 내려 효자(孝子)·절부(節婦)를

구하였는데,이때에 이르러 제도(諸道)감사(監司)가 그 실상과 자취[實跡]를 기

록하여 아뢰었다.22)

(2)장씨는 본관이 인동인데,품성이 정숙하고 행실이 꿋꿋하고 발랐다.시부

모를 정성과 효도로 봉양하고 일가친척들과 화목하게 지내었으므로 마을에서 감

탄하였다.지난 신유년(辛酉年),즉 철종 12년(1861)에는 남편이 여러 해 신병으

로 임종할 지경에 이르자 손가락을 자르고 수혈하여 몇 달을 연명케 하였다.끝

내 사망하자 종신 과부로 수절하며 아들을 가르치어 본업을 지키었으니,그 전

말의 소행을 포양(褒揚)하지 않을 수 없어,고종 18년(1881)에 마을에서 연유를

갖추어 관아에 보고하니 완문을 내리었다.그러나 세월이 오래되면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을 것이 염려되어 이에 도설(棹楔)을 세운다.23)

(3)서울과 지방에서 효자와 열녀를 뽑아 아뢰는 일은 일찍이 선조(先朝)임진

년(1772년:필자)에 대사헌 엄숙(嚴璹)이 아뢴 것을 계기로 매년 세수(歲首)에 서

울과 시골에서 단자(單子)를 받아 정월(正月)에 월말의 차대(次對)에서 예조 판

서가 가지고서 취사(取舍)를 아뢰는 것으로 정식을 삼았습니다.지금 임인년

(1782년:필자)정월 조참(朝參)에서 본조(本曹)의 판서 김노진(金魯鎭)이 매년

세수에 세 당상관이 같이 모여 정려(旌閭)와 복호(復戶)대상자를 구별하여 의정

부로 이송하기를 서경(署經)하는 예(例)처럼 한 연후에 계하(啓下)하도록 청해서

윤허를 받았습니다.정문(旌門)을 세워 포상하는 법을 만약 식년(式年)을 기다려

서 시행하게 되면 보고서가 적체되고 만약 도착하는 대로 그때그때 아뢰게 한다

22) 단종실록  권12,단종 2년 8월 17일 병신조,｢濟州 高征 妻 梁氏,夫死,抱屍痛哭,欲死之,其母懼,携至其

家,一日自縊,其母解之,得不死.及旣練,母防禁稍懈,遂縊死.竝有烈操,請各給米十石,以勵風俗.從之.初,

下敎求孝子,節婦,至是,諸道監司錄其實跡以聞｣

23)처사 임유근의 처 장씨 비석(1937년 건립,소재지:한림읍 대림리 가새기왓)

앞면 ｢處士任有根妻 孝烈張氏之閭｣

뒷면 ｢氏籍仁同 稟性靜淑 操履堅貞 養舅姑以誠孝 虔宗族以睦 鄕里欽歎 奧在辛酉 家夫積年身病 垂終之境

斷指出血 甦保數月之命 終乃捐館 自少至老 寡居守節 敎子守業 顚末所行 不可无褒揚 故去辛巳 面洞具由 牒

報干官 完文昭在 世遠年久 慮有泯黙 玆立棹楔焉 昭和十二年九月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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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번거로운 데 가까우니,청컨대 2월의 연교(筵敎)에 의하여 자손이 조선(祖先)

을 위해서 한 것이나 읍리(邑里)에서 다른 사람의 선조를 위해서 올린 것을 따

지지 말고 영읍(營邑)에서 여러 차례 올려 격식을 갖춘 연후에,상언(上言)한 것

은 바야흐로 심리(審理)를 허락하고 도신(道臣)이 별도로 채방(採訪)한 것은 매

년 정월에 장계(狀啓)로 정지하여 올려 보내게 하여,본조에서 영읍의 보고한 글

을 자세히 살펴 정표(旌表)할 차례를 정해 의정부로 보내어,시임 상신(時任相

臣)이 서경(署經)한 연후에 입계(入啓)하여 시행하면 실로 사의(事宜)에 합당할

듯합니다.24)

단종 2년 8월 17일 기사인 사료 (1)을 보면 제주(濟州)고정(高征)의 처 양씨

(梁氏)의 열행이 예조에 아뢰어져 쌀 10석과 절부(節婦)의 교지를 내리고,그 행

적을 기록하여 남기라고 하였다.사료 (2)는 처사 임유근(任有根)의 처 장씨(長

氏)의 비문으로 장씨의 열행을 마을에서 관아에 보고하여 정려되었다고 기록되었

다.그리고 정조 11년 3월 10일 기사인 사료 (3)은 정표 절차와 정문을 세월 포

상하는 시기에 대해 건의하는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그러나 세종 2년 1

월 21일 기사를 보면 열녀로 추천이 된다고 해서 다 포상을 받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임금이 처음 즉위하여 중외에 교서를 내리어,효자(孝子)·절부(節婦)·의부(義夫)·순손

(順孫)이 있는 곳을 찾아 실적(實迹)으로 아뢰라고 했더니,무릇 수 백인이 되었다.임금

이 말하기를,“마땅히 그 중에 특행(特行)이 있는 자를 추리라.”하고,정초를 명하여 예조

에 올린 행장 기록을 가지고 좌·우의정과 의논한 결과 무릇 41인이었다.25)

열녀로 정려가 되면 구체적인 포상의 내용을 살펴보면,완문(完文)을 내리고,

상으로 관직 또는 비단,곡식 등을 내리고 경제적으로 복호(復戶)등으로 무거운

24) 정조실록  권23,정조 11년 3월 10일 무인조,｢京外孝烈抄啓,曾於先朝壬辰,因大司憲 嚴璹 所啓,每年歲

首,京鄕捧單,孟春朔末次對,宗伯持奏取舍,著爲式.今壬寅正月朝參,本曹判書 金魯鎭,以每年歲首,三堂齊

會,區別旋復,移送政府,如署經之例,然後啓下爲請蒙允,而旌褒之典,若待式年,則所報積滯,若隨到隨啓,則

近於煩屑,請依二月筵敎,毋論子孫之爲祖先,邑里之爲他人先呈,營邑屢呈見格,然後上言者,方許聽理.道臣另

加採訪,每年正月修啓上送,本曹詳覽營邑之報辭,定其旌表之次第,送于政府,署經于時任相臣,然後入啓施行,

實合事宜｣

25) 세종실록 권10,세종2년 1월 21일 경신조,｢上初卽位,下敎中外,求孝子,節婦,義夫,順孫所在,以實迹聞,

凡數百人.上以爲宜簡特行,命 鄭招,以禮曹所上記行實狀,議於左右議政,凡得四十一人以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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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역을 면제해주는 혜택과 자손에게 부역을 경감해준다.

당시 내려진 완문(完文)26)내용을 보면 어떤 열행을 하였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지고,포상 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기록된다.고종 18년(1881)백낙연(白樂淵)목

사가 쓴 완문 기록을 보도록 하겠다.

완문을 작성하여 발급(發給)하는 일인즉,신우면 고내리 두민(頭民)의 보고에 접하여 보

니,본리 문철식(文哲式)의 처 고씨가 위로는 시부모를 섬기고,아래로는 자녀를 잘 살피

어 능히 부도(婦道)를 다하였는데,앞서 을축년(1876년,당시 고씨 23세:필자)에 흉년이

들자,그 남편이 양곡(糧穀)을 사오기 위하여 육지에 나가던 중 불행히도 바다에서 표류

(漂流)하여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게 되었으므로 그녀는 곧 바다를 바라보며 죽고자하

니 시부모님들이 울며서 타이르기를 “잠시 기다리면 살아 돌아올지도 모를 일이니 후사

(後嗣)를 끊지 말라”하였으므로 큰 마음으로 억누르고,아침 저녁으로 하늘에 빌며,남편

이 살아 돌아오기를 발원(發願)하였는데,다음해에 무사히 살아 돌아와서 1남 1녀를 낳았

다.

또 신미(1871년,당시 고씨 29세:필자)에 남편이 우연히 신병(身病)을 얻어 장차 운명(殞

命)하게 되었는데 손가락을 잘라 입으로 수혈하였더니 잠시 동안 다시 살아났으므로 그

때도 면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가상히 여기는 글까지 내린바 있었는데,이제 먹자

국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병자년(1876년,당시 고씨 34세:필자)에 그 남편이 또 신병으로

죽었으므로 빈염(殯殮)한 후에 그녀는 울면서 시부모에게 말하기를 “아기가 나서 8세가

되었으니 족히 대(代)를 이을 수 있을 것이오니 첩(妾)은 이제부터 영결(永訣)하겠나이

다.”하고 말을 마치자 10여일을 절식(絶食)하여 순절(殉節)하였다.

이와 같이 높고 뛰어난 행실은 묻혀 둘 수도 없고,말하지 않을 수도 없어서 관(官)에 보

고한 것이니 역시 조치(措置)를 하게 된 것이다.아!여자의 행실에 있어서 효(孝)와 열

(烈)단지 두자에 불과하지만 능히 시부모의 명(命)을 받아 아들을 낳아 대(代)를 잇게

하였으니 이는 효라 할 것이요.또 남편과의 부부의 맹약(盟約)을 지켜 같이 죽었으니 이

는 열(烈)이라 할 것이다.하물며 또 지혈(指血)로써 연명(延命)하게 하였으니 또한 어려

운 일이로다.여자의 한 몸으로 효와 열,양쪽을 온전히 하였으니 포상의 은정의 예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돌아간 고씨의 제사를 모시는 아들 혹은 손자에게는 노역(勞役)일체

26)호조(戶曹)·병조(兵曹)등의 중앙관서,감영·군(郡)·현(縣)등의 지방관청이 개인·서원(書院)·단체나,상급관

청이 하급관청에 부동산·조세(租稅)·부역(賦役)·군역 및 면(面)과 리(里)의 공적(公的)경비에 관해 발급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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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법전에 의하여 면제할 것을 여기에 완문으로서 주는 바이다.27)

이 완문(完文)은 제주목 고내리 천민 문철식(文哲式)의 처 고계현(高癸賢)에게

내려진 것으로 고씨의 열행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다.특히 열녀 고

계현의 제사를 모시는 자손에게 노역 일체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통해 열녀로 정

표된다는 것이 단순히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과도 분리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다.즉 국가가 열녀로 포상한다는 것은 여성이 더 이상 가족의 일원

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상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즉 조

선시대 여성은 열녀를 통해 사회적 여성으로 그 정체성을 구체화하게 된다.

유교 윤리의 정착을 위해 국가적으로 정표정책을 장려하였다고 하나,조정에서

열녀로 정려를 내려주는 절차는 간단하지는 않았다.암행어사,관찰사 혹은 유림

의 천거에 의해 예조에서 국왕에게 전달하여 결정하였다.예조에서 이를 다시 심

사해서 국왕에게 보고하여 최종 결정하였다.이러한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상민

이나 천민은 뛰어난 열행이 있어도 정려를 받기가 쉽지 않았다.그러나 혈연,지

연,학연 등의 각종 관계로 얽혀 있었던 사대부 집안에서는 작은 근거만 있으면

통문을 돌리고 상소하여 많은 정려를 받았다.

여성은 과부가 되면 도덕적으로 자결하는 것이 당연하였고 그들의 생각은 오

로지 의무적으로 행해야하는 ‘열의 실현’에만 얽매어져 있었다.

즉 사회적으로 과부의 죽음을 찬양하고 조직적으로 여성의 열 관념을 권장하

면서 의도적으로 열녀를 만들어 낸 사회문화적 환경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조선전기는 국가적 전란이 없었고,여성들의 활동 범위도 부녀상사금지(婦女上

寺禁止)와 같은 법적규제28)를 통해서 가정 내로 제약했기 때문에 자연히 열행의

범주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행할 수 있는 규범적인 성격으로 한정되었다.그래

27)｢爲完文成給事 即接新右面高內里 頭民所報 則以爲本里 文哲式之妻高氏 仰事腐育 能尽婦道 向於乙丑歉歲

其夫貿穀 出陸之路 不辛漂海 莫知死生 右女 即欲望洋溘亡 而舅姑泣諭 以姑待生還 母絕後嗣之意 則由是寛

抑 風宵祝天 発願于生対良人矣 翌年無事回遠 果生一男一女 又於辛未 其夫偶得病 將至殞命 斷指出血灌口

須曳復甦 伊時之有面報 承比嘉尙之願迄 今墨跡未乾是遣 至于丙子 其夫又以身病於命 殯殮之後 右女 泣辞舅

姑曰 生孩入歲 足継後嗣 妾則自比永訣矣 言訖絶粒旬餘 因爲殉節 知比卓異之行 有難泯然 拳実校報亦爲有置

噫女子有行 只不過孝烈二子 而能受舅姑之命 生男而継後 是孝也 又因夫婿之死而同穴 是烈也 矧又指血延命

尤爲難사 女子一身 孝烈兩全 援例褒賞之典 不可但己 故同高氏 奉祀子若孫身戶之役 依法典一切蠲复之義 玆

以完文成給者｣

28) 세종실록  권43,세종 11년 2월 5일 신사조.

 문종실록  권4,문종 1년 10월 30일 경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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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당대의 정치적인 의도와 맞물린 예속(禮俗)의 강화나 여성들에 대한 각종 금

제조치들이 어울려서 규범적 열녀상은 더욱 부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조선의

열 관념은 시대적․사회적․제도적 차원에서 출발하여 사대부에서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에 확산되어 모든 여성이 동참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정절 관념은 육지부와 떨어져 유교 사상의 뿌리가 없던 제주까지 영향

을 미쳐 열녀로 정려되는 기록들이 나온다.육지부처럼 다양한 사례나 많은 기록

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주지역은 효자나 효녀 집안에서 열녀․효부가 나

오는 경우가 많았고,고소락(高所樂)처럼 주인의 정절을 본받아 종신 수절하는

노비들의 사례들이 나타난다.

이항춘(李恒春)의 처이자 효자 박계곤(朴繼崑)의 딸인 박씨(朴氏)는 일찍 남편

과 사별하고 지조(志操)와 절개(節槪)를 지켰다.29)그녀의 몸종 고소락 역시 주인

박씨의 정절에 감화되어 사내와 함께 거처하게 되면 그 주인을 가까이 모실 수

없다하여 평생 시집가지 않고 몸을 깨끗이 하면서 주인을 섬겼다.30)정조 18년

(1792)어사 심낙수(沈樂洙)가 쓴  효열충 정려기(孝烈忠 旌閭記) 는 그들의 열행

내용과 정절 관념이 서로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31)

임금께서 즉위하신지 18년 되는 갑인년(1794)에 제주어사 심낙수가 장계(狀啓)

를 올려 말하기를,“제주인(濟州人)박계곤(朴繼崑)과 그의 딸,그리고 딸의 계집

종 고소락(高所樂)은 효자․열녀․충비로 정려(旌閭)함이 마땅합니다.”하였다.

임금께서 전교(傳敎)하여 말하기를,“박계곤의 하늘을 감동시킨 효성은 진실로

섬 이북에서는 보기 드믄 기이한 일이다.계곤에게 딸이 있는데 열녀이며,열녀

에게 충직한 계집종이 있으니,효․열․충이 한데 어울어져 있으니,어사로 하여

금 박계곤을 정려하라.”하였다.어사가 이르기를,“효자,열녀와 충절한 종을 어

찌 같은 항렬(行列)로 편액하리오 하고 그 사적을 글로 지어,고을 사람들로 하

29)｢朴氏籍㝟陽孝子朴繼崑之女適慶州李恒春忠臣高麗校理美之后早年喪夫終身守節家有賤婢日高所樂猶能孚感歿

世不嫁潔身事主由是烈忠彰聞 仁廟早寅 幷旌閭｣(조병식, 續修三鋼錄 ,1906)

｢朴氏本州嚴莊里朴繼崑之女早年喪夫終身礪節至於掃賤婢猶能孚感歿世不嫁潔身事主貞節彰聞有旌楔,高所樂朴

氏婢感其主貞節若與男子同處則不可以辜時其主終身不嫁潔身事主有忠婢旌｣(제주교육박물관 편ㆍ고창석 역, 

孝烈錄 ,제주교육박물관,1996)

30)｢高所樂李恒春婢感其主朴氏守節誓不與男子同處日不可以 昵侍吾主終身不嫁事聞命閭｣(조병식, 續修三鋼錄 ,

1906)

31) 효열충 정려기  외에도 효자 박계곤에 관한 완문과 고문서는 현재 많이 남아 있다.그러나 열녀 박씨와

고소락과 함께 기술된 기록 중 비교적 자세히 나온 자료는  효열충 정려기 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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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 그 정려 앞을 지나갈 때,말을 탄 이는 반드시 몸을 굽혀 격식을 갖추게

하고,지나가는 사람은 그 곳을 가리키며 길이 아름다운 풍속을 심게 하라.”고

고을 사람들에게 명하였다.(중략)그의 딸은 일찍이 남편을 여읜 뒤 지조를 지

켰으며,그녀의 종은 고소락이라 하는데 제주말로 머리가 더부룩하다 하여 붙여

진 이름이다.그는 시집을 가지 않고 주인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였다.나의 주인

이 열녀인데,내가 어찌 감히 남자와 살겠느냐며 나이 60이 되어 죽을 때까지

게으르지 않았다.위에 적은 것이 효․열․충의 사적이다.

나라에서 정려를 내리는 법전은 몸을 바쳤을 때 그 실적에 의거하였다.그러

나 박군의 효성에 대한 행정은 판자가 떠밀려와 하늘을 감동시켰다 하나 말 밖

에는 달리 증거할 수 없고,그의 딸 역시 종신토록 수절한 일에 지나지 않아 반

드시 정려해야하는 데는 합당치 않다.유독 그녀의 종이 죽을 때까지 시집가지

않고 지조를 지킨 일도 따지고 보면,남녀가 함께 사는 도리는 사람의 도리 중

가장 중대한 것인데,상전을 위하여 사람의 중대한 도리를 무너뜨린 것은 바른

이치가 아니다.그러나 천한 노비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의 열행

을 보고 느끼어,기꺼이 따랐으니 사람의 중대한 도리를 어겼음은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니,지극한 정성에 감동하게 되는 것은 분명 하늘의 이치가 작용

하기 때문이다.남녀가 가정을 갖고자하는 것은 사람의 정리인 것이다.충성스런

노비가 죽을 때까지 사람의 중대한 도리를 버렸던 것은 진실로 열녀의 정절에

깊이 감동된 것인지 억지로 한 일이 아니다.열녀는 시골에서 태어나 젊은 나이

에 수절한 것은 진실로 아비의 지극한 효성을 보고 감동되지 않았다면,어찌 쉽

게 그에서 태어나 젊은 나이에 수절한 것은 진실로 아비의 지극한 효성을 보고

감동되지 않았다면,어찌 쉽게 그리할 수 있겠는가.충성스런 노비가 열녀의 정

절을 알았고,열녀는 효자의 지극한 효행을 알았으니 감탄할만한 일이로다.

성스러운 조정에서 특별히 정려를 명함은 어찌 그리 아니 할 수 있겠는가.이

미 정려는 내리고 박효자의 손자 중환(重煥)이 할아버지의 훈계를 지켜 무예를

익히고 병법을 배워 구난을 당하면 나라에 보답할 사람이라 생각하여 특별히 직

첩(織帖)을 주라는 명령을 내렸다.섬사람들은 감탄하며 착한 일을 한데 대한 보

답이라 여겨 서로가 착한 일을 하도록 권장하였다.이로부터 온 섬 안 수백리에

서 절행과 효행을 하는 자가 배출되어 볼만한 일이 많아지니,우리 임금의 교화

가 점점 번져나갔다.아!아름다운 일이로다.

갑인년 6월 일 순무어사가 지제교(知製敎)를 지내고 제주목사 겸 전라도 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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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사인 신하 심낙수가 교지를 받들어 삼가 씀.32)

완문(完文)의 내용을 보면 ‘나라에서 정려를 내리는 법전은 몸을 바쳤을 때 그

실적에 의거하였다’라고 되어 있다.즉 당시 여성들은 죽음을 통해 열녀로 정려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러나 열녀 박씨,고소락처럼 종신 수절하는 것 역

시 죽음 못지않은 열행이라 여겨 정려를 하였다는 것을 사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열녀 박씨와 고소락 뿐만 아니라,하용우(河龍雨)의 처 윤씨(尹氏)또한 남편과

사별 후 자결을 시도하였으나,시부와 어린 자식들의 봉양을 위해 종신 수절을

하였다.뿐만 아니라 윤씨의 이런 정절을 높이 본받아 그의 자손들도 효자,효부

로 천거되었다.윤씨의 비문을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윤씨는 본관이 파평인데 사인 윤응련의 딸이며,진주인 하용우의 처이다.매양

한 가지로 어버이를 섬기면서 받들어 순종하고 어기는 일이 없었다.이웃 마을

에 귀화한지 겨우 삼십여 세에 갑자기 남편이 죽자 성이 무너지는 통곡으로 따

라 죽고자 하였으나 마음을 돌이키어 잘못을 바로 잡고 시아버지를 받들고 어린

것을 달래면서 시아버지 공양에 정성을 다하여 남편이 살아 있을 때와 같이 하

였다.아들 영진이 있었는데 어머니를 받들어 효도를 다하였고 어머니의 병환에

는 곁에서 약 시중을 들며 정성을 다하였고 약을 구하기 위해 이르지 않는 곳이

없었다.돌아가시자 발을 구르며 통곡하여 거의 실성하기에 이르렀다.손자 셋이

있었는데 어버이에 대한 효도와 형제에 대한 우애가 없지 않았다.장손부는 광

산 김기혁의 딸로서 시아버지가 병이 들자 의원을 부르고 약을 드리며 효성을

32)심낙수, 忠孝烈 旌閭記 (1794),｢上之十八年 甲寅 濟州御使 臣 沈樂水 奏 狀言 州人 朴繼崑 其女朴 婢高

所樂 孝烈忠 宜有旌異之典 上敎若日 朴繼崑之感天孝誠 誠島以北 聞奇哉 繼崑又有其女之爲烈婦 烈婦又有忠

婢 孝烈忠共萃 令繡衣繼崑之閭 旌之日 孝子烈女 低一行扁 忠婢之名 仍撰記蹟之丈 俾州人過其閭乘者必式

行者之點 爲百代樹風聲 命下 州人相與咨嗟太息日 吾州遠王化 俗荒陋 爲人所鄙 今有可辭於海之北 曠古恩榮

朴氏豈專有也 鼓舞興起 臣旣奉命旌閭 敍次爲文 謹按 朴繼崑 州椽吏事父至孝 赴京 敗船中洋 僅泊無人孤嶼

取破板書訣語 寄父縱之海流 距州水路九百里 未終日板到門前海岸 父得之 發輕舟往救 庚子大喪 倡率島民 越

海負土 其女朴 早喪夫 守志 朴有婢 名高所樂諺謂髮鬆上捲 因名也 誓不嫁 守其主日吾主有烈行 吾不敢與男

子處 六十年至老死不懈 此其孝烈忠實跡也 國典旌異 多在殉身 亦皆據實跡 如朴君者 跡其行 不過日板泊孝感

餘無考據其女亦不過日 守寡終身 未必合於旌典 獨婢之老死不嫁 有過人之操 而男女之倫大矣 爲主廢倫非正理

也 然使賤婢 忽然起感 於不知不覺之中 心悅誠服廢倫 不知其使之然者 豈非至誠之所感 而天理之所存耶 男女

之願有室家 人情之所固然 忠婢之沒身廢倫 苟非烈女貞節之所深感 則有非强勉者 而烈女之生於委巷 靑年守節

苟非觀感於其父之至孝 則亦豈易也 以忠婢而知烈女之貞節 以烈女而知孝子之至行 吁其感矣 聖朝特命旌典 豈

無以也 旣命旌 上聞 孝子孫重煥 守祖戒 習兵學 以爲當難報國之資 特命授職 島人又聳歎 以爲爲善之報 相與

激勸爲善 從此環島百里 節孝輩出 彬彬可觀 以賁我聖祖 漸被比屋之化矣 於乎休哉 甲寅 六月 日 巡撫御使

原任知製敎 行濟州牧使 兼全羅道水軍防禦使 臣 沈樂洙 奉敎謹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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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여 효부됨에 부끄러움이 없었다.한 집안에 삼대에 걸쳐 효부 효자가 있었

으니,마땅히 작설하여 그 집을 표시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이웃에서 그 표창

을 천거하여 마침내 완문을 받았으므로 이에 비각을 세워 영원히 빛내고자 한

다.사적은 오륜록(五倫錄)에 실려 있다.33)

가족 구성원의 효행과 열행이 다른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아래 사

료의 통정대부 고정언(高廷彦)의 처 장씨(長氏)처럼 남편에게 열을,시모에게 효

를,임금에게 충을 다하여,삼덕을 지녔다고 천거되어 포양을 받는 경우도 있다.

씨의 본관은 인동이며 헌종 6년(1840)에 태어났다.어려서는 효행이 있었으며

자라서는 탁절이 있었다.남편의 병이 오래 지속되므로 하늘에 자기 몸으로 대

신하기를 기원하였으나 하늘이 목숨을 연장해 주지는 못했다.슬픔과 서러움이

도에 지나쳤으나 늙은 시어머니가 계셨으므로 효성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었고

돌아심에 미쳐서는 한결같이 예제를 따랐다.정미년(1907)의 국용대에는 옷을 팔

아 돈을 기부했다.이는 남편에게는 열이고 시어머니에게는 효이며 임금에게는

충이다.광무 11년(1907)에 마을에서 천거하니 이를 포양하였다.아 삼덕을 온

몸에 지녔으니 오직 여장부의 풍토가 아니랴.34)

그리고 아래 사료의 학생 김광삼(金光三)의 처 최씨(崔氏)처럼 비현실적인 열

행 사례가 나타나기도 한다.최씨는 남편과 사별 후 시부모 봉양이 극진한 것으

로 기록되고 있다.특히 시아버지의 기일에 제사 음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매가

꿩을 치어 떨어진 것을 잡았다는 내용이 약간은 비현실적이고 황당하기까지 하

나 이러한 사례를 통해 여성의 정절 관념을 칭송하기도 한다.

33)처사 하용우의 처 윤씨 비석(1946년 건립,소재지:한경면 대림리 1973-1번지)

앞면 ｢處士河龍雨妻 孝烈尹氏之閭｣

뒷면 ｢氏籍坡平 士人尹公應連女 晉州人河龍雨之妻也 無異事親 承順無違 隣里歸化年裳 餘 奄<得不死>崩

城之痛 卽欲從徇 蒜然改俉 奉舅撫幼 克誠<養舅>於夫在日 有子永進 奉母盡孝 母病侍湯 嘗藥□□ 嘗無所

不至 及喪哭踊 幾至滅性 有孫三人□□□ 無非孝友 長孫婦光山金氏箕爀之女 嘗舅<得病>□ 養醫進藥 極盡

孝誠 無愧爲孝夫也 一門三<孝婦子>‘宜有綽楔表宅 鄕隣薦彰 終受完文 故玆立碑□□閣 以圖不朽之意 事戟

五倫錄｣

34)통정대부 고정언의 처 장씨(건립연대 미상,소재지:애월읍 금성리 600-1번지)

앞면 ｢通政大夫高廷彦 忠孝烈張氏之閭｣

뒷면 ｢氏仁同人也 憲宗庚子生 幼有孝行 長有卓節 其夫病延 祈天身代 天不假年 哀戚過度 老姑在堂 孝無不

至 及其命終 一從禮制 丁未國用 賣 捐金 寔爲烈於夫 孝於姑忠於君也 光武十二年 本面□ 州牧使加褒揚 噫

三德已全 惟非女士之風焉 改造麗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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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의 본관은 경주이다.시집 온지 6년에 종득,종언 두 아들 둘을 두었으나

면의(免依)에 미치지 못하여 남편이 갑자기 죽으니 슬퍼함이 제도에 지나쳤고,

시부모가 계셨으므로 효도와 봉양을 더욱 돈독히 하였다.시부모가 돌아가시자

예제(禮制)를 극진히 하였으며,시아버지의 기일에는 찬감을 마련하지 못하여 마

음이 답답하였으나 물을 길으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매가 꿩을 치어 갑자기

신 앞에 떨어뜨리므로 잡아서 조전(助奠)하니,마을 사람들이 다 효성이 지극한

소치라 하였다.

지난 도광(道光)임오(壬午),즉 순조 22년(1822)에 어서가 그 탁행을 가상히

여겨 완문을 내려 보냈는데,세월이 오래되어 그 자취가 사라져 없어질까 염려

되어 이에 작성을 세운다.35)

조선시대 여성의 주요한 임무를 살펴보면 딸로서는 효를,며느리로서는 집안의

화목 도모를,아내로서는 남편에 대한 순종을,어머니로서는 자녀 교육을 제일로

강조한다.이처럼 유교적 여성관으로 규정된 정절관은 시간이 흐를수록 조선사회

에서 보편화,내면화가 되었다.그러면서 조선시대 가부장제의 한 맥락을 담당하

게 된다.

35)학생 김광삼의 처 최씨 비석(1822년 건립,소재지:한림읍 귀덕1리 창낭거리)

앞면 ｢學生金光三妻 孝烈崔氏之閭｣

뒷면 ｢氏慶州后人也 于歸六年 二子種得種彦 未急免依 所天奄逝 哀毁逾制 舅故在堂 孝養尤篤 及其丁憂 極

盡禮制 其舅忌日 饌未具 心焉 出汲歸路 蒼鷹搏雉 忽墜履前 拱而助奠 鄕人咸稱 孝誠極致 去道光壬午 慰諭

御史 嘉其卓行 下送完文 世遠年久 念其泯跡 玆立棹楔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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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조선시대 제주 열녀의 실태

1.제주 열녀의 실태 분석

이 장에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여지도서(輿地圖書)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제주읍지(濟州邑誌) , 탐라지(耽羅志) , 효열록

(孝烈錄) , 속수삼강록(續修三綱錄)  등에 기록된 127명의 제주 열녀에 대하여

신분․시기․지역․유형별로 그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1)신분과 시기별 열녀 분포

(1)열녀의 신분추정원칙

 신증동국여지승람 , 여지도서 , 조선왕조실록 , 제주읍지 , 탐라지 , 효열

록 , 속수삼강록  등에 기록된 127명의 제주 열녀를 토대로 신분을 추적해나갔

다.

이중 열녀의 신분이 나타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된다.신분이 명확

히 드러나지 않을 경우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첫째로 부의 직역과 남편의 직역

으로 그 신분을 추정하였다.

조선시대 여성의 경우 보통 남편이나 아버지의 직역을 통해 그 신분을 추측할

수 있다.특히 조선시대 부녀자들은 신분에 관한 언급이 특별히 없어도 그 칭호

만으로 대체적인 신분을 짐작할 수 있다.기존 연구에 따르면 부녀자의 칭호는

양반은 ‘모갑처모씨(某甲妻某氏)’라고 하고 서얼과 평민은 ‘모갑처모소사(某甲妻某

召史)’라고 칭하며,천민의 부녀자는 성(姓)을 칭할 수 없고,이름만을 쓸 수 있었

다.36)

그러나 실제로 열녀의 신분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부녀자의 호칭인 氏,姓,召史

36)이정주,｢조선시대 貞節 倫理의 실천자의 身分｣ 역사민속학 제24호(역사민속학회,2007),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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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타나고 남편이나 아버지의 직역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그 신분을 추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천민 강창백(姜昌白)의 처 유진(有眞)의 경우  제주읍지 에 양녀로 기재되어

있고,37) 증보탐라지 에는 천민으로 기록되었다.38)이 경우 부녀자의 이름이 정

확히 나타나고,남편의 직역을 기준으로 하여 천민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사료마다 같은 인물인데 호칭이 다르게 기재되거나39)남편이나 부의 신

분이 중인이나 상민인데도 부녀자의 호칭을 氏라 기록된 사례도 있다.40)

그 외의 대다수의 경우 아무개의 처 모씨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나 남편이나

부의 직역 정보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물론 氏라는 부녀자

의 호칭으로 미루어보아서는 양반층이긴 하지만,남편이나 아버지의 정확한 직역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양반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이 경우는 미상으

로 처리를 하였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비석 자료를 보아도 천민 신분으로 열녀가 된 고소락(高

所樂)과 국지(國只)의 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비의 여성 호칭을 氏라고 하고

있어,여성의 호칭으로만 그 신분을 판단하기는 무리가 따른다.

조선시대 열녀의 신분을 추정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의문이 드는 점은 기존의

신분제 연구의 일반론과는 달리 양인이면서 氏의 칭호를 붙인 사례가 자주 보인

다는 점이다.

(2)열녀의 신분․시기별 분포 양상과 특징

위의 신분추정원칙을 기준으로  조선왕조실록 , 속수삼강록 , 증보탐라지 , 

효열록  등에 기록된 제주 열녀 127명에 대한 신분을 추정하여 정리한 것이 <표

1>이다.총 127명 중 40.14%인 51명이 양반으로 다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은 상민(9.447%),천민(7.87%),중인(2.36%)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37) 濟州邑誌 ,｢良女有眞卽寺奴昌白之妻早｣

38)｢姜有眞 郭支里人이니 寺奴 金昌伯의 妻라｣(제주문화원 편, 增補 耽羅誌 ,제주문화원,2005)

39) 순조실록  권19,순조 16년 6월 8일 병진조,｢濟州 儒生 田衡元 妻 梁氏 儒生 吳隆復 妻 金氏 吏 孫處權

妻 朴姓｣

｢朴氏 州史 孫處權의 妻라｣(제주문화원 편,앞의 책.)

40)｢周氏 楮旨里人 防軍 高擧常의 妻라｣(제주문화원 편,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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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제주 열녀의 신분별 분포41)

신 분 인 원(%)

양반 51(40.15)

중인 3(2.36)

상민 12(9.44)

천민 10(7.87)

미상 51(40.15)

합계 127(100.00)

양반이 대다수를 차지하고,그 아래로 상민,천민,중인이 비슷한 비율로 분포

하고 있는데 양반과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그리고 신분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아 미상으로 처리된 열녀들 가운데 그 행적들을 보면 중인,상민 신분에 해당

하는 열녀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중인,상민의 열녀 비율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다.

다른 지역의 읍지에 기록된 열녀를 토대로 다른 지역의 신분별 열녀 분포 양

상과 전체 열녀 중 양반 비율을 살펴보면 진주의 경우  진양지(晉陽志) 에 기재

된 열녀 기록을 보면 전체 열녀의 57.77%가 양반이고,그 다음은 중인(15.55%),

천민(13.33%)순으로 나타난다.경상도 선산 지역은  일선지(一善志) 에 기재된

열녀 기록을 보면 전체 열녀의 58.62%가 양반이고,중인․상민․천민이 같은 비

율(6.89%)로 분포하고 있다.경상도 상주 지역의 읍지인  상산지(商山誌)  효열

조에 기재된 열녀 기록을 보면 양반이 전체 열녀의 70.58%를 차지하며,그 다음

으로 상민 23.52%,천민 5.88%의 비율로 분포한다.42)

41)<표 1>은  속수삼강록 , 조선왕조실록 , 증보탐라지 , 효열록 을 참고로 표 작성.

42)조선 중기 경상도 열녀의 신분 분포

 晉陽志 (1622～1632)  一善志 (1630)  商山誌 (1617)

신 분 인 원 신 분 인 원 신 분 인 원

양반 26 양반 17 양반 12

중인 7 중인 2 중인 -

상민 - 상민 2 상민 4

천민 6 천민 2 천민 1

미상 6 미상 6 미상 -

계 45 계 29 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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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기의 경상도 세 지역만을 살펴보았지만 진주,선산,지역 그리고 제주

지역 모두 전체 열녀의 과반수이상이 양반층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사회에서 어릴 때부터 유교적 환경 속에서 자란 양반층이 다수를 차지하

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물론 섬이라는 지정학적 위

치로 인해 제주 사회의 양반 지배 세력이 한반도 전체에 비해 약했지만,제주지

역 역시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중앙 정부와 지방 사림들의 지속적인 유교 교화를

통해 열녀로 정표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

열녀 정표자 중 양반층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천민층도 적지 않게 보이

고 있음을 알 수 있다.영조 48년(1772)기록을 보면

뛰어난 사대부는 정표(旌表)하는 데 뽑히지만,세력이 없는 소민(小民)은 비록

탁이한 기절(氣節)이 있어도 상물(賞物)을 주는 데 뽑히니,정표가 어찌 그 사람

을 따르는가?해조(該曹)에 특별히 신칙해서 매년 세수(歲首)에 이 단자(單子)를

받아들이되,맹삭(孟朔)말에 차대에 입시할 때 종백(宗伯)이 가지고 와서 아뢰

어 취사(取舍)하게 하라.43)

정표하는데 있어서 사대부와 일반 백성을 정려 포상함에 있어 정표와 상물에

차이를 두어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표 2>는 시기별 제주 열녀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표 2>를 보면 정확한

정표시기를 알 수 있는 열녀는 127명 중 46.45%인 59명이다.정표시기가 드러난

인물 중 태종 13년(1413)에 정표된 직원 석방리보개의 처 정씨처럼44)고려시대

인물도 있다.

<표 2>를 보면 15세기에서 17세기까지는 그 수가 적으나 18세기부터 급격히

그 수가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다.이는 후기로 내려갈수록 유교가 지방까지 넓

고 깊게 확산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박주, 朝鮮時代의 孝와 女性 (국학자료원,2000)내용을 참고로 필자가 재구성 함)

43) 영조실록  권118,영조 48년 11월 25일 신유조,｢表表士夫則抄於旌表,無勢小民則雖有卓異之節,抄於賞物,

旌表何隨其人乎.另飭該曹,每歲首捧此單,孟朔末次對入侍,宗伯持奏,以爲取舍｣

44) 세종실록  권 42,세종 10년 10월 28일 병오조,｢旌義,人職員 石阿甫里介 妻 無命,年二十而嫁,居九年夫

死,無子無父母奴隷,甘心窮餓,求婚者衆,終不改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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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제주 열녀의 시기별 분포45)

시 기 인 원(%)

15세기 2(1.57)

16세기 1(0.78)

17세기 2(1.57)

18세기 13(10.23)

19세기 31(24.40)

20세기 11(8.66)

미상 67(52.75)

합계 127(100.00)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신분 질서가 동요하기 시작하면서 봉건적 지배층들은

그들 내부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수적인 흐름을 만들었고,이러한 상황에

서 여성에 대한 규제는 다른 부분보다도 우선적으로 통제가 강화되었다.그래서

임진왜란 이후 국가적인 차원의 정려(旌閭)를 통하여 유교적 사회 기강을 바로잡

고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지방단위에서도 향촌사회의 질서

회복을 위해 전력하고자 했다.46)게다가 당쟁으로 자파의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스승이나 조상의 업적을 미화 과시하려는 풍조의 심화로 인해 후기로 갈수록 열

녀에 대한 포상이 많아졌다.47)

뿐만 아니라,17세기 이후 유교가 정착된 조선사회에서 국가적인 정책과 가문

의식의 결합으로 열녀에 대한 관심도 새롭게 환기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

다.48)

조선의 유교가 정착된 시기를 17세기로 보았을 때,열녀 또한 이 시기부터 급

45)<표 2>은  속수삼강록 , 조선왕조실록 , 증보탐라지 , 효열록 을 참고로 표 작성.

46)16,17세기에는 조선 전기와 달리 각 지방단위로 守令과 士族을 중심으로 한 私撰邑誌들이 전국에 걸쳐

편찬되는 특이성을 보이고 있다.이 사찬읍지들에서는 무너진 사회질서의 복구와 안정을 위하여 忠,孝,

烈 등의 敎化的 性格을 강조하였다.(박주,앞의 책,49쪽).

47)이희환,｢조선 말기의 旌閭와 家門 숭상의 풍조｣ 조선시대사학보 제17호(조선시대사학회,2001),143쪽.

48)17세기에는 예를 절대시하는 의식의 영향으로 문벌의식이 강하게 나타났고 가문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서 후손들이 선조의 행적을 밝혀 정표를 청하는 사례가 많아졌으며 가문 위주의 정표도 많았으므로 인조,

효종대에는 정표자의 진위문제가 제기되기까지 하였다.정표를 청하는 상소 등 자손의 上言으로 인한 정

려포상 사례가 적지 않았고 자손의 남성으로써 정표가 더욱 쉽게 주어질 수 있었다.(박주,｢ 東國新續三綱

行實圖  烈女圖의 分析｣ 여성문제연구 제20집,대구카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1992,83～104쪽).



- 24 -

증하기 시작한다.그러나 제주는 육지부의 다른 지역에 비해 1세기 정도 늦은 18

세기부터 열녀로 정표된 자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은 <표 1>과 <표 2>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제주 열녀의

신분과 시기별 분포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표 3>제주 열녀의 신분․시기별 분포49)

시기

신분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합 계

양반 1 - - 5 17 8 31

중인 - - - 2 1 - 3

상민 - - 1 2 8 - 11

천민 - 1 1 4 2 - 8

미상 1 - - - 3 3 7

합계 2 1 2 13 31 11 60

18세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열녀 정표자들은 19세기 들어서 급격히 증가한다.

있다.19세기 정표자의 신분은 18세기와 마찬가지로 사족의 급증과 상대적인 하

층민의 격감현상은 신분제 붕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조선시대 열녀 전체 추이와 비교해봤을 때 제주지역 역시 후기로 갈수록

양반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여성의 정절 숭배 이데올로기가 강해졌고,정절

이데올로기는 후기로 갈수록 양반층에게 독점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50)

49)<표 3>은  속수삼강록 , 조선왕조실록 , 증보탐라지 , 효열록 을 참고로 표 작성.

50) 신증동국여지승람 과  여지도서 에 나타난 열녀의 신분분포

신분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합계

양반 74(57.8%) 887(75.6%) 959(73.8%)

중인 7(5.5%) 20(1.7%) 27(2.1%)

상민 35(27.3%) 188(16.1%) 223(17.2%)

노비 6(4.7%) 55(4.7%) 61(4.7%)

미상 6(4.7%) 23(2.0%) 29(2.2%)

합계 128(100%) 1,171(100%) 1,299(100%)

조선시대 열녀의 73.8%인 959명이 양반 신분으로 양반층이 절대 다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

승람 은 조선 중종대까지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고, 여지도서 는 대체로 18세기까지의 상황을 반영하는 지

리지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대체로 조선후기로 가면서 양반층의 열녀 비율이 더 높아졌으

며,상민층의 열녀 비율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정주,｢조선시대 貞節 倫理의 실천자와 身分｣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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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육지부에서 전쟁과 각종 민란 때 열녀 수가 급증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19세기 제주 지역에 일어났던 민란과의 연관도 유추해볼 수 있겠다.물론 열녀의

기록에서 직접적으로 민란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조선후기의 급

변하는 사회 속에서 민란이 일어났던 시기인 19세기는 제주 열녀가 그 이전인

18세기에 비해 정표된 사람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정표자의 신분은 양반에서 천민에 이르기까지 귀천의 구별 없이 포상되었으나

조선 전기에는 포상자의 신분이 대부분 양반층이었다.양반층은 성리학적 윤리

이념을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또한 신분제사

회에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사례보다 높은 사람들의 사례가 우선적으로 보고

되었으며 피지배층의 부녀자보다 지배층의 부녀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수절에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51)그러나 조선 후기로 접어

들면서 성리학적 윤리이념이 피지배층에 널리 보급되어 피지배층에도 열녀의 비

중이 높아진다.

임진왜란 이전과 이후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중 하나가 사회

제도 변화이다.우선 신분제의 변화를 가져오는데,15세기의 양천제에서 16세기

로 들어오면서 양반,중인,상민,천민의 신분으로 변화하고,조선후기로 갈수록

양반 계층의 신분은 분화되고 상민과 노비의 수는 감소한다.

서얼도 신분이 상승되어 납속을 이용하여 관직에 진출하며,영․정조 때 집단

상소로 요직으로의 진출을 하용 받게 된다.

가족제도의 변화로는 혼인을 들 수 있는데,17세기 이전의 남귀여가혼(男歸女

家婚)에서 유교적인 친영제(親迎制)가 정착되어 부계중심의 가족 제도가 강화되

었으며,양자와 부계위주의 족보와 동성 마을이 형성되었고,성리학적 윤리를 강

조하여 과부의 재가를 금지하였고,효자․열녀의 표창을 대대적으로 권장하기에

이르렀다.자녀들의 상속은 차별을 가져왔으며,처족이나 외족의 차별도 생겼다.

호적도 남자의 집에만 오르게 되었으며 적장자위주의 상속과 장자봉사가 일반화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겪은 후 19세기에 들어오면 열 윤리는 더 이상 상층 문

민속학 제24호,역사민속학회,2007,111～113쪽.)

51)박주, 朝鮮時代의 孝와 女性 (국학자료원,2000),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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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전유물이 아닌 하층 문화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상층의 전유물로만 여

겨지던 열녀가 하층의 일반 평민이나 심지어 천민에게까지도 깊숙이 스며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양반가문의 여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조선시대 모든 여인들

의 미덕이 되어버린 것이다.이 중심에는 열 문화를 확대시킨 남성중심의 가부장

적 시대 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제주 삼읍별 열녀 분포

조선시대 제주의 행정구역은 제주목․정의현․대정현 세 개의 고을로 나눠진

삼읍체제(三邑體制)였다.이 삼읍체제는 한말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으나,행정개

편이 이뤄지는 1914년까지 약 500년간 유지되었다.

유림들은 각각 제주향교․정의향교․대정향교를 중심으로 그들의 힘을 결집했

고,주민들의 경제권․생활권․혼인권 등은 기본적으로 이 세 고을을 중심으로

행해졌다.따라서 조선시대 제주의 역사와 문화는 제주․정의․대정이라는 문화

권을 어느 정도 설정하고 파악해야 할 것이다.52)

<표 4>제주 삼읍별 열녀 분포53)

지 역 인 원(%)

제주목 46(36.22)

대정현 8(6.29)

정의현 14(11.02)

미상 59(46.45)

합 계 127(100.00)

조선시대 제주 삼읍별 열녀 분포를 나타낸 <표 4>를 살펴보면 제주목이 36.2

2%인 46명,정의현이 11.02%인 14명,대정현이 6.29%로 8명이다.

세 지역이 수치상 차이가 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우선 제주목

52)김동전,｢조선시대 전기｣ 제주도지 제2권(제주도,2006),339쪽.

53)<표 4>는  속수삼강록 , 조선왕조실록 , 증보탐라지 , 효열록 을 참고로 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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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의현과 대정현을 포함한 제주 지역을 총괄하였고,인구나 규모면에서도 가

장 컸다.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만든 것이 <표 5>이다.<표 5>는 <표

2>와 <표 4>를 하여 지역․시기별 열녀 분포를 나타낸다.

<표 5>제주 열녀의 시기․지역별 분포54)

지역

시기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합 계

15세기 - - 1 1(1.47%)

16세기 1 - - 1(1.47%)

17세기 1 - - 1(1.47%)

18세기 8 2 3 13(19.11%)

19세기 17 4 7 28(41.17%)

20세기 9 - - 9(13.23%)

미상 10 2 3 15(22.05%)

합 계 46(67.64%) 8(11.76%) 14(20.58%) 68(100.00)

127명이 열녀 중 정확히 지역이 드러나는 열녀는 53.54%인 총 68명이고,정표

시기가 정확히 드러나는 열녀는 60명55)이다.제주목은 16세기부터,정의현은 18

세기부터 열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앞에서 언급했듯이 제주지역은 18세기부터

열녀 수가 전체적으로 급증하였다.마을별 분포에서 특이한 점은 18세기에서 19

세기는 열녀로 정표된 자가 마을별로 약 2배씩 증가하는 반면,조선 말기에 오면

제주목에서만 열녀 정표자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54)<표 5>는  속수삼강록 , 조선왕조실록 , 증보탐라지 , 효열록 을 참고로 표 작성.

55)<표 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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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주 열녀의 열행 분석

1)열행의 의미와 분류

조선시대 열(烈)은 마음가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즉 행(行)이 함께 뒤따

랐고 이 행의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바로 여성의 몸에 의해서였다.몸은 예

(禮)의 실천을 통해서만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56)

열행의 과정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를 동원하여 열행의 실현 여부와 직접

적인 관계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인다.열행은 윤리적이고 추상적인 가치인 열이

라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표현하는 행위이다.

즉 여성의 몸은 열이라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수행하는 물질적인 근

거이다.고도의 정신적인 가치인 열을 자신의 몸이라는 물질적인 매개를 통해 실

현하는 열행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조선 후기,특히 17세기 후반 이후부터 남편이 죽은 후 자식이 없고 시부모를

모실 형제가 있거나 후사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자결했다.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자결은 남편 사망 후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세월이 경과하여 슬픔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시기에 많이 나타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것이다.어떤 경우

시부모와 형제들의 요청으로 남편의 상례를 마칠 때까지 자결하는 것이 연기되

고,때로는 어린 자식이 있어 바로 자결하지 않다가 아이마저 죽게 되면 즉시 남

편을 따라 죽는 여성도 등장한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열행이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된다는 점이다.특히

제주의 경우 18세기 이후 이런 현상이 심화된다.사료를 통해서 단지(斷指)와 같

은 행동을 수차례 찾아볼 수 있고,비슷한 형태의 열행이 반복되면서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행동되어진다.그래서 이번 장에서 패턴화되는 열행의 유형을 수절

형,자결형이라는 큰 분류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

겠다.

56)정지영,｢열녀 만들기의 역사｣ 여성학논집 20(이화중국여성문학연구회,2003),141쪽.



- 29 -

유 형 인 원(%)

수절형 90(70.86)

자결형 37(29.13)

합 계 127(100.00)

2)열행 사례 분석

사료에 기록된 열녀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신분․지역․정표시기 등이 누락

이 된 경우가 많으나 다른 항목에 비해 그들의 열행에 대해선 비교적 자세히 기

록되어 있는 편이다.총 127명의 열행 행적을 분석해보면 수절이 90명(70.86%),

자결이 37명(29.13%)으로 나타난다.

<표 6>제주 열녀의 유형별 분포57)

열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여성의 자살이 떠오르고,실질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자결을 통해 열녀로 정표되었다.유교가 정착화된 사회일수록 극단적이고 적극적

인 열행인 자결형 열녀의 비율이 높다.다시 말하면,제주지역은 수절형 열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가부장적 정절 이데올로기와 유교 사상이 육지부에 비

해 덜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절과 자결이란 분류는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이고,대부분의 열녀의

열행들은 여러 가지 행위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사례가 많다.

즉 남편이 병들어 단지(斷指)나 할고(割股),상분(嘗糞)등과 같이 자신의 몸을

희생 혹은 훼손시키며 간호하고 남편 사망 후 자결을 한다.부양할 가족 때문에

자결을 시도했다가 포기하고 수절하는 경우도 있고,남편 사망 후 수절 생활을

하다가 자식이 장성하거나 시부모가 사망한 후 어머니로써 며느리로써의 임무를

어느 정도 수행한 후 자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구체적인 유형들을 표로 작성한 것이 <표 7>과 <표 8>이다.

<표 7>은 수절형 열녀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나타낸다.단순 수절형이

57)<표 6>는  속수삼강록 , 조선왕조실록 , 증보탐라지 , 효열록 을 참고로 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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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형 세부유형 인 원(%)

단순형
수절(시부모 부양 포함) 61(67.77)

소계 61(67.77)

복합형

단지수혈+수절 8(8.88)

단지수혈+자결포기+수절 1(1.11)

상분+수절 2(2.22)

상분+자결시도+수절 1(1.11)

머리카락 자름+수절 1(1.11)

손 절단+수절 1(1.11)

재가권 유물리침+수절 5(5.55)

자결시도+수절 10(11.11)

소계 29(32.33)

합 계 90(100.00)

67.77%로 과반수를 차지하지만,복합형 열녀도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복합형은 ‘단지수혈+수절형’과 ‘자결시도+수절형’이다.그

외에도 손절단,상분(嘗糞),머리카락 자름,자결시도 등의 신체 훼손과 수절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7>수절형 열녀의 세부 유형별 분포58)

상분(嘗糞)은 변을 맛보는 것이다.과연 그 옛날에 변을 맛보고 그 증세를 알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분은 열행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

다.즉 일반적으로 더럽다고 받아들여지는 행위조차 여성의 몸을 통해 구체적인

열행으로 나타나고 있다.상분이 고통을 수반하고 행하기 어렵긴 하지만 신체에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는 않는다.직접적인 고통과 신체에 해를 주는 것은 단지

(斷指)와 할고(割股)59)이다.이런 행위가 궁극적으로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이 아님

에도 불구하고 단지 행위는 수없이 반복된다.이는 여성의 신체 훼손이 남편에

58)<표 7>은  속수삼강록 , 조선왕조실록 , 증보탐라지 , 효열록 을 참고로 표 작성.

59)할고(割股)는 허벅지 살을 잘라서 남편과 시부모를 봉양하는 것이다.할고 역시 조선뿐만 아니라 동양의

열녀들에게 빈번히 나타나는 열행이지만 제주지역 열녀에서는 이 사례를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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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형 세부유형 인 원(%)

단순형

남편 제삿날 자결 3(8.10)

목매어 자결 7(18.91)

3년상 치른 후 자결 1(2.70)

소상 때 자결 1(2.70)

아들 사망 후 자결 1(2.70)

남편 장례 후 자결 5(13.51)

절식 자결 4(10.81)

투신 자결 4(10.81)

시부모 사망 후 자결 1(2.70)

자결(사유 미상) 5(13.51)

소계 32(86.48)

복합형

단지수혈+아들 성장 후 자결 1(2.70)

단지수혈+투신 자결 1(2.70)

단지수혈+절식자결 1(2.70)

단지수혈+자결(사유 미상) 1(2.70)

절식+목매어 자결 1(2.70)

소계 5(13.51)

합 계 37(100.00)

대한 지극한 희생과 순종으로 의미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60)

여성의 희생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숨을 거두고 나면,여성들은 남편

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나타내며 그 자신도 따라 죽을 것을 맹세하고 남은 의무

를 이행한 뒤 자결함으로써 열행을 실천한다.61)

<표 8>은 자결형 열녀를 단순형과 복합형으로 나눠 볼 수 있다.

<표 8>자결형 열녀의 세부 유형별 분포62)

단순형 열녀는 사망 후 자결하는 것으로 사별 후 바로,장례 후,제삿날,3년상

60)홍인숙, 조선시대 열녀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0)53쪽.

61)홍인숙,앞의 논문,58쪽.

62)<표 8>은  속수삼강록 , 조선왕조실록 , 증보탐라지 , 효열록 을 참고로 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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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신 분
수 절 자 결

양반 32(35.55%) 19(51.35%)

중인 1(1.11%) 2(5.40)

상민 8(8.88%) 4(10.81%)

천민 6(6.66%) 4(10.81%)

미상 43(47.77%) 8(21.62%)

합 계 90(100.00%) 37(100.00%)

치른 후 또는 아들이나 시부모가 사망한 후 아내와 며느리로서의 임무를 마친

뒤 자결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복합형인 경우는 보통 신체훼손 행위와 함께 나타난다.단지 수혈,절식 등의

행위가 제주 열녀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앞에서의 사례에서 보듯 단지 행위는 수도 없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남편

이나 시부모의 병간호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열행의 행위이다.그러나 이 단지

행위가 병을 낮게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는 의문이나 말이

쉬워 단지이지,손가락을 자르는 행위에서 늘 배제되어 있는 것은 열행을 실천하

는 여성의 고통이다.이러한 점은 역사적인 사료는 물론이고,구비설화 속 열녀

또한 마찬가지이다.

먹는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므로 절식은 강력한 자기 의지의 표출이다.이런

본능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남편의 죽음을 자신의 잘못으로 자책하

고 고통스러워한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수절형과 자결형 열녀가 신분별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만든 것이 <표 9>이다.

<표 9>제주 열녀의 신분별 유형 분류63)

먼저 수절형 열녀의 분포를 살펴보면 양반(35.55%),상민(8.88%),천민(6.66%),

중인(1.11%)순으로 나타난다.자결형 열녀 역시 양반층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63)<표 9>은  속수삼강록 , 조선왕조실록 , 증보탐라지 , 효열록 을 참고로 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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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시 기
수 절 자 결

15세기 1(1.11%) -

16세기 1(1.11%) -

17세기 2(2.22%) -

18세기 5(5.55%) 8(21.62%)

19세기 17(18.88%) 14(37.83%)

20세기 8(8.88%) 3(8.10%)

미상 56(62.22%) 12(32.43%)

합 계 90(100.00%) 37(100.00%)

있고,그 다음을 상민,천민,중인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표 9>에서 주목해야할 사항은 자결이라는 열행이 양반층에서 과반수이상 나

온다는 점이다.즉 양반층일수록 가장 적극적인 열행인 죽음을 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은 시기별로 수절형과 자결형 열녀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조선 전

기에는 수절형 열녀만 나타나고 있다.이는 이 시기 여성들은 특별히 꼭 죽어야

한다는 의식은 없었음을 알 수 있다.17세기 이후 조선은 전란의 가져온 총체적

인 변화의 상황 속에 있었다.봉건제도의 모순이 첨예화되어 나타났으며 그로 인

해 중세적 질서 자체가 점자 와해되기 시작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64)

<표 10>제주 열녀의 시기별 유형분류65)

지금까지 제주지역 열녀를 수절과 자결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살펴

보았다.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열행이라는 것이 반드시 수절과 자결이

라는 한 가지 유형보다는 신체훼손과 함께 복합적으로 열행이 이루어진다는 점

이다.그리고 수절은 단순히 성적․육체적 순결만이 아닌 사회적 의무 개념을 포

함하는 복합적인 의미이다.즉 사별한 부녀자들은 시부모를 봉양하면서 한평생을

보낸 여인들의 삶도 다양하다.기본적으로 부녀자의 수절은 시부모를 위한 경우

64)황현주, 朝鮮後期 從死形 烈女의 죽음과 虛構性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7),30쪽.

65)<표 10>은  속수삼강록 , 조선왕조실록 , 증보탐라지 , 효열록 을 참고로 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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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부분이다.

당시 여성들은 시부모 봉양이 수절의 가장 큰 이유였다.이는 결국 여성으로

하여금 한 남편에게 전 생애를 바치도록 강요하고 가정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도

록 한 것으로 남성중심의 가족 질서 확립의 방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결은 가장 적극적인 열행이다.충절을 위한 자기희생은 실제로 여성들에게만

강요된 도덕적 의무였던 것이다.

존재를 부정당하고 산 인생에서 죽는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자

신의 가문과 자손의 출세를 위하여 죽는다는 명분과 죽는 그 순간은 자신의 존

재를 마음껏 발휘하는 짧은 존재감을 느끼며 죽음을 결심한 것이다.66)

사회는 열녀의 죽음을 ‘도덕적’이라 규정되어갔으며,여성의 죽음은 수많은 또

다른 여성들의 자결에 영향을 미쳤다.67)구체적인 자살 행위에 붙여진 ‘도덕적’이

라는 칭호는 언제나 잠정적인 것이며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는 가해자나 과부들의

평생 수절 또는 남성들의 충성과 같이 사실상 드물게 발생하는 이상적인 행동

유형을 조장하려는 사람들이 사후에 규정한 것이다.물론 도덕적 지지가 그 사람

들을 그런 결정에 이르도록 유도하는데 실제로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그러나

그것이 자살을 촉진시키는 기본적인 요소는 아니다.자살이 발생한 그 사회를 도

덕적 견지에서 평가하는데 있어 보다 중요한 점은 사회가 어떻게 자살을 도덕적

으로 정당화하는가 하는 점이며,도덕적으로 정당화된 후에는 자살이 사회에 어

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점이다.68)

자살은 인간의 삶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단순히 특정 시기,특정 지역에서 발생 빈도가 높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동

정심을 유발하는 비극적인 일이 잔인한 동시에 비인간적이게도 다른 사람에 의

해 권장되고 칭찬받는 행동으로 바뀌어갔다는 점이다.

모성이라는 것은 여성의 본능이다.그리고 조선사회는 일종의 정형화된 어머니

에 대한 판타지가 있던 사회였다.그러나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열녀 가운데 이

런 모성이라는 것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사례들을 찾을 수 있다.갓난아기를

66)황현주,앞의 논문,45쪽.

67)전여강, 공자의 이름으로 죽음 여인들 (예문서원,1999),100쪽.

68)전여강,앞의 책,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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놔두고 남편을 따라 죽는 여성을 보면 어머니로서 자신의 책무를 간과한 행동이

다.이렇듯 열녀 사례만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늘 이해해오면 전통사회에서의 여

성의 덕목과 거리가 먼 요소들도 찾을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열녀의 죽음은 사회적으로 권장된 자살이다.한 사회가 공개적

으로 자살을 유도하였다는 것은 다시 말해 그 사회가 얼마나 잔혹한가를 반증한

다.남성들은 방조자로써 여성들의 죽음을 부추겼으며 이 권장된 죽음이 한 여성

이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선택된 죽음으로 바뀌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

이 오히려 정숙함,유순함 등의 미덕으로 표현되어진 것이다.

조선전기에는 부녀자들이 열 윤리 실천하게 되는 배경이 남편의 죽음이라는

점에서 조선 후기 열녀의 열행 배경과 같지만 어떤 행위를 열행으로 판단하는지

의 기준이 달라짐으로써 열행의 양상도 바뀌게 된다.즉,조선 전기에는 남편의

죽음 이후 평생을 개가하지 않고 수절하는 행위가 열행으로 판단되지만,조선 후

기에는 수절하는 행위는 열행으로 판단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남

편을 따라 죽는 행위가 진정한 열행으로 판단되었다.

즉 조선후기의 변모한 시대의식과 사회적인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반영되어 남

편에 대한 정절을 지키고자 자결하는 여성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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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제주지역 열녀의 특징과 사회적 의미

1.제주 열녀의 특징

열녀는 조선시대 어느 지역에서나 보편적으로 나타난다.그러나 제주는 섬이라

는 지정학적 특성상 육지부에서 흔히 나타나는 열행이 전혀 나타나지 않거나,바

다와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열녀 사례에 등장하기도 한다.

우선 표류와 바다로 나갔다가 배가 침몰하여 남편과 사별한 후 열녀로 정표된

여성들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열녀 김씨는 효자 김치화(金致和)의 딸로서 윤방언(尹邦彦)의 처이다.시아

버지와 남편이 벼슬을 구하고자 서울로 가던 중 바다에서 바람을 만나 일본으로

표류하였다가 죽었다.김씨는 8세의 어린 것을 데리고 반구(返柩)하기 위해 동래

부(東來府)로 가서 공소(控訴)하니 일본에 공문을 보내고 부자(父子)의 시체를

찾았다.운구하였다가 선영 밑에 장사지내니 사람들이 감탄하여 천거하였다.69)

(2)비인 천덕(天德)70)은 일찍이 그 남편을 잃고 슬픔과 정성을 다하여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올리고,삼년 후에도 삭망 제사를 지냈다.많은 사람들이 그녀

의 미모와 재산을 탐내거나,혹은 관가에 들여 곤장으로 위협하기도 하거나,혹

은 그의 부친을 설득하여 이익으로 유인하기도 하였으나,죽겠다고 스스로 맹세

하여 머리를 깎음에 이르렀다.목을 매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 평생을 수절

69)｢金氏 本州人 尹邦彦의 妻라.그 父가 邦彦으로부터 求仕하기 爲하여 出陸하다가 中流에서 遇風하여 日本

에 漂流하여 死한지라.金氏가 返樞次 8歲 孤兒를 率하고 東萊府에 往하여 控訴하니 日本에 移關하여 父

子屍體를 安奉歸來항 先塋下에 葬하다.｣(제주문화원 편, 增補 耽羅誌 ,제주문화원,2005)

70)임제(林悌)의  남명소승(南冥小乘)) 의 ｢천덕전｣을 보면 ‘천덕은 남쪽 거친 땅의 하녀(下女)일 뿐이다.농

사일을 일삼으니 어찌 여자를 가르치는 규범을 익혔겠는가.그러나 그 일심(一心)으로 남편을 섬기고 절개

와 지조가 두드러져서 있음이 심상한 자 가히 빗대어 논할 바가 아니다.이 어찌 천부된 자질이 순정(純

情)하여,배우지 아니하여도 능함이 아니랴.성선지설(性善之說)은 더욱 거짓말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오

호라!세상에 이른바 남자라는 자가 하나의 이해관계를 사이에 놓고 형제가 서로 다투고,친구간에도 서로

배신하기에 이른다.크게는 나라의 정치가 어려운 때나 나라가 위태롭고 어지러운 때애 나라를 팔아먹는

자도 있고,어버지를 저버리는 자도 있도다.그 천덕에게 죄인이 되지 않을 자가 적으리로다.거히 슬픈

일이다.’라 기록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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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만력 5년(선조 10,1577)에 정문(旌門)을 세웠다.71)

(3)씨의 본관은 청주이며 좌시언의 딸이다.일찍이 시집을 오면서부터 능히

부도를 지키고 시부모를 효성으로 봉양하며 남편을 공경하여 안팎으로 집안을

잘 꾸려 온 마을에 모범이 되더니,고종 을미(32년 1895)에 남편이 장사하러 바

다를 건너다가 배가 전복되어 죽었으나 그 유해를 수습하지 못하였다.좌씨는

하늘에 호소하고 바다를 돌며 같이 죽기로 맹세하였으나 마음을 돌이켜 잘못을

바로 잡았다.시부모가 계시고 어린 것이 의탁할 데가 없었으므로 연변에 제단

을 쌓고 하의와 동복을 새로 만들어서 단 앞에서 태우며 예절을 극진히 하였으

니,이와 같은 탁행은 고금에 드문 일이므로 면리에서 연유를 갖추어 가상히 여

기고 완문을 만들어 주었으며 삼강록에도 실려 있다.그러나 세월이 오래되고

풍속이 변하면 문헌도 없어지기 쉬으므로 불초자가 진심으로 작설을 세워 성대

한 은전을 표하고 열행이 영원하기를 바라노라.72)

사료 (1)의 윤방언(尹邦彦)의 처 김씨(金氏)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표류하여 사

망하자 일본까지 가서 부자(父子)의 시체를 운구해 장사를 지내니 마을 사람들이

감탄하여 천거하여 열녀로 정표되었다.

사실 당시에 제주지역에서 표류는 연중에 수없이 이루어졌다.고기를 낚으려고

바다에 나갔다가 표류하는 경우가 있고,공물(貢物)호송이나 행상(行商)을 목적

으로 육지를 왕래하건,도내(島內)연안을 따라 필요한 물품을 운반하다가 표류

가 되기도 한다.73)그러므로 김씨처럼 표류로 인해 남편과 사별하여 수절하거나

자결하는 여성은 실제 문헌상의 기록된 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료 (2)의 김천덕(金天德)은 결혼하여 20년이 지난 후 남편이 진상물을 수송

하기 위해 육지로 나가다가 배가 침몰하였다.김천덕은 예를 다해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뛰어난 외모 때문에 주변의 끊임없는 유혹에도 불구하고 종신 수절하였

71)이원진, 탐라지 ,제주목 열녀조.

72)처사 조사창의 처 좌씨 비석(1939년 건립,소재지:애월읍 금성리 600-1번지)

앞면 ｢處士趙仕昌室 孝烈左氏之閭｣

뒷면 ｢氏籍淸州 苗鄕左時彦之女 曾自于歸 能守婦道 孝養舅姑 克敬家夫 內供外守之行 □ 爲一鄕矜式 高宗

乙未 家夫 海 洋 骸能莫收 氏呼天循海 誓欲同 蒜然改悟 舅姑在堂 幼孤無依 築壇沿邊 夏衣冬服 新製梵前

極盡禮節 如是卓行 古今罕有 故面里具由 牒報于本牧 則特襃嘉尙 成給完文 亦載於三綱錄 而世久俗 文獻易

沒 故不肖 孤胤 誠立棹楔 以表盛典 烈行不朽焉 昭和己卯 子 行淑 孫 泰文泰化謹竪｣

73)고창석,｢조선시대 후기｣, 제주도지 제2권,(제주도,2006),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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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료 (3)의 조사창(趙仕昌)의 처 좌씨(左氏)역시 남편이 배가 침몰하여 사망하

자 예를 다하니 열녀로 정표되어 완문을 받았다.

육지부 사례에서도 날씨와 관련된 열녀 기록들을 찾을 수 있으나 그 성격은

조금 다르다.남편이 화재74)와 수해로75)위기에 처해 구하려다가 죽은 사례가 있

고,가뭄과 관련된 사례도 있다.76)

사실 제주 지역 열녀는 수적으로 육지부와 많은 차이가 있고,Ⅲ장에서 살펴보

았듯 열행 역시 다양한 편은 아니다.그리고 육지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례인

남편의 복수와 관련된 열녀77),남편의 병을 위해 할고(割股)를 행하는 열녀78)등

의 사례가 제주지역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제주의 풍속에 대해 서술된 문헌 기록들을 살펴보면 풍속이 유별나다,미개하

다,음사를 숭배한다는 등의 표현을 쉽게 볼 수 있다.물론 육지부와는 떨어진

섬이라는 특유의 문화에서 무속을 숭배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지만,외부의 지식인들이 보기에는 그러한 것들이 유별나고 미개하게 보였나보

다.

(1)풍속이 음사(陰祠)를 숭사하는 것은 예로부터 그러하였다.79)

(2)이 섬은 멀리 바다 밖에 있어서 오로지 무예(武藝)만을 숭상하고 유술(儒

74) 영조실록 권34,영조 9년 5월 18일 무술조.｢命旌 黃海道海州 校生 簡哲碩 妻 李氏 門.李氏 年七十五,

家失火,突入火中,抱其夫神主而死.道臣以狀聞,特命旌褒.｣

75) 영조실록 권35,영조 9년 8월 20일 무진조.｢命旌 黃海道平山申思恊 妻 洪氏,瑞興李震元 妻 金氏 門.思

恊 浴浦邊,溺水死,洪氏 卽投水而死,震元 爲母摘栗,道涉水,水急漂死,金氏 奔到投水,爲人拯出,復自縊而

死.道臣以狀聞,命旌褒.｣

76) 영조실록 권49,영조 15년 3월 18일 갑자조.｢公洪道大興郡 有烈女 禹氏,卽 朴 家婦也.喪夫寡居,而其夫

之從孫,欲爲禽犢之行,至於脅迫,而終始牢拒,則乃撲殺而藏屍滅迹.過九朔後,禹氏 之族始得屍告官,元犯逃

躱,終不得成獄.時 大興 久旱,郡守 李道善 操文祭其塚,卽日大雨,湖人稱之.宜令道臣,譏捕元犯,快正其罪,

旌表 禹氏.｣

77) 영조실록 권53,영조 17년 6월 9일 임인조,｢特命孝子 金貴賛 及孝婦 朱氏 旌其門.貴賛 方九歲,父死抱

屍,三日復甦.朱氏,金光璧 妻也,光璧 父爲人所殺,朱氏 爲舅十三年不脫衰服,及仇人杖死,然後始乃解服.

關東安集御史 金尙迪 以聞,遂下是命,又賜 貴賛 復戶.｣

 정조실록 권37,정조 17년 2월 28일 갑신조.

78) 정조실록 권23,정조 11년 4월 2일 기해조.

79)김상헌, 남사록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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術)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봉액(縫掖)을 입고 한묵(翰墨)으로 노니는 이는 사

람들이 문득 이를 천하게 여겨 모멸하고 이를 업신여겨 깔아뭉갠다.80)

(3)풍속은 어리석고 검소하지만 예를 지키고 양보함이 있다.81)

사료 (1)은  남사록 의 기록으로 제주 사람들이 예부터 무속을 숭배한다고 서

술되었다.사료 (2)는 정조 5년(1781)순무어사 박천형(朴天衡)쓴 절목(節目)의

한 부분으로 제주 사람들이 유학보다는 무속만을 귀하게 여기고 선비들을 천하

게 여기고 업신여겼다고 기록되었고,사료 (3) 탐라지 의 제주목 풍속조를 보면

풍속이 어리석다고 기록되었다.

그러나  효열록 의 서문인 아래 사료 (1),(2)에 나타나듯 비록 제주가 육지부

와는 떨어진 지역이지만 윤리 교화에 힘입어 효자와 열녀의 행실과 정절이 잘

드러나 있다고 기록되고 있다.

아래 사료 (3)는 철종 1년(1850)관하(關河)이승헌(李承憲)82)이 열녀 박씨(朴

氏)의 아버지 효자 박계곤(朴繼崑)에 대하여 쓴 글의 앞부분으로 제주사람들이

서울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서울사람들보다 뒤쳐진듯하나 그 품성만큼은

치우치지 않고 타고났다고 하였다.

(1)제주(濟州)는 궁벽하게도 우리나라 남쪽의 맨 끝이며,육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다 밖에 있어서 예로부터 습속이 준무(蠢貿)하였다.그러나 다행

히도 우리 열성조(列聖朝)께서 5전(典)이 온 고을에 드러났다.조정에 아뢰어,그

들의 살던 마을에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하고,그 집에 할당된 부역(賦役)을 면

제받은 자가 오히려 많은 것은 또한 전후(前後)하여 부임해 온 지주(知州)들이

왕명을 받들어 선양할 책임을 지고 그 교도(敎導)하는 도리를 다한 공로가 아니

겠는가.83)

80)박천형 어사의 節目(1781),｢本島,逖在海外,專尙武藝,不貴儒術,衣縫掖而翰墨者,人輒賤侮之,淩轢之.｣

81)이원진, 탐라지 ,제주목 풍속조.

82)이승헌(李承憲)의 호는 관하(關河)이다.청해백 이지란의 후손이다.헌종 때에 정의현에 위리안치되었고,

해미현감 김응전과 오위장 김계병을 스승으로 삼아 가르침을 받았다.

83)제주교육박물관 편ㆍ고창석 역, 孝烈錄｣(제주교육박물관,1996),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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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고을 사람들이 비록 견문이 접고 괴벽스럽다고는 하지만 예로부터 지

금에 이르기까지 효행 열의로 세상에 뚜렷하게 드러난 자가 그 얼마인지를 알지

못하겠다.내가 보기에는 아마도 그러한 사실이 오래되면 파묻혀 없어지고 세상

에 전해지지 아니할 것이니,어찌 애석히 여길 일이 아니겠는가?마땅히 이를

위해 책으로 엮어 효행을 열거해서 온 섬에 널리 배포해야만 이미 지나간 아름

다운 행실이 없어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또한 앞으로 닥쳐올 일을 격려하는 하

나의 방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84)

(3)이 섬은 서울과의 거리가 2000리가 되지만,명성(名聲)과 밝은 문물이 거의

500년간 물들여져 섬사람의 학문․문장․언론․견식 등이 모두 마치 서울에 비

해 한 걸음 뒤쳐진 듯 하지만,대개 한 쪽에 치우쳐 있으면서 치우치지 않은 것

은 하늘에서 타고난 착한 성품이다.85)

열녀는 조선사회의 보편적인 관념이었다.그러다보니 지역별로 구체적인 열행

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그 내면의 관념에는 어느 지역에서나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가치관이 형성되어졌다.

제주는 민간신앙 때문에 유독 유교가 뿌리를 내리기 힘들었다.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이르러 목사들과 유배 온 지식인들의 적극적인 교화 활동에 힘입어 지방

유림들은 점차 자신들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특히 유배를 온 유학자들은

제주에 머물면서 제주 사람들에게 경전을 가르치기도 하고,유배지인 제주에서의

왕성한 집필 활동 역시 제주에 유교가 널리 퍼지는데 기여를 하였다.

유교가 제주에 널리 퍼진 것은 조선 후기인 19세기 이후이다.특히 출국금지령

이 해제된 후 제주의 유림 중에는 호남 지역으로 건너가 유학자들의 가르침을

받아 오기 시작하면서 일반인들에게도 유교식 예법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앞의 사료들에서도 나오듯 육지부에 비해서 시기적으로는 많이 늦지만 제주

역시 조선사회 전체가 그러하듯 유교적 교화를 통해 정절관이 정착화 되어가고

19세기에 이르러 열녀로 정표되는 자가 급증하게 된다.

84)제주교육박물관 편ㆍ고창석 역,앞의 책,20쪽.

85)이승헌, 關河累士書 (1850),｢此島距京師 水陸二千里 聲名文物之侵淫 幾五百季 而島人之學問章言論見識

俱似讓一頭於輦轂之地 地蓋局之也 獨所不局者 秉彝之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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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열녀의 사회적 의미

조선에서는 귀천상하(貴賤上下)를 막론하고 과부가 되면 마땅히 수절을 해야

하고 위난을 당하면 목숨을 바쳐 정조를 지키는 것이 부녀자의 도리로 정착되었

다.

그러나 조선후기는 위난에 정조를 지키기 위해 죽는 부녀자가 아니라 병든 남

편을 간호하고,죽은 남편을 위해서도 죽음으로 함께하는 부녀자가 늘었고 그들

을 열녀라고 칭송하고 표창하는 글로 남겼으며,열녀의 후손들은 조상의 죽음을

명예롭게 생각했다.그때마다 칭송이 과다할 정도였다.열녀를 배출한 가문은 향

리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열녀는 양반에게는 몰락한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수단이 되고,양인에게는 과

중한 호역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며,천민에게는 신분 상승의 유일한 통로를 의

미하므로 열녀는 한 여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가족이 살아가는 방편이 되었다.

따라서 조선 후기에 오면 열녀로 정표를 받는 것이 개인과 가족의 큰 목표가

되었고 이것이 극단적인 열녀행태를 가져온 큰 목표가 되었고 이것이 극단적인

열녀행태를 가져온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86)

조선은 유교를 정책의 기본으로 삼아,건국 초부터 일상생활에서 높은 차원의

유교적인 가치관을 정립시키고자 풍속의 교화를 강조했다.새로운 군주가 즉위하

면 우선적으로 충신․효자․의부․절부 등 풍속에 관계되는 사람을 포상하도록

하였다.열녀로 포상을 받게 되면 가문에는 명예가 전해오게 되는데,돈보다 명

예를 더 중시하던 시대에는 자녀 결혼에서 배우자를 고를 때 우위를 점할 수 있

었고,가문을 유지하는데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상징적으로도 그 의미가

컸지만 실질적으로도 마을에 고을 수령이 새로 부임해오면 열녀나 효자 가문의

어른을 큰 행사에 초청함으로써 자기는 고을의 수령으로서 효도하는 사람이나

절개를 지키는 사람을 우대한다는 것을 표출하면서 자기의 도덕성을 과시하려는

일도 많이 있었다.즉 열녀는 개인적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

86)이옥경, 朝鮮時代 貞節이데올로기의 형성기반과 정착방식에 관한 연구-이데올로기 비판의 재구성을 통하

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5),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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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인 산물인 것이다.

정려를 받은 가문은 세금 감면과 자손의 관리 특채,부역 면제 등의 혜택이 주

어졌다.가부장적 사회에서 이러한 혜택 때문에 과부들을 몰래 죽이고 자살한 것

처럼 꾸미는 악행도 행해졌다.87)

여성으로서는 유일하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가문에 이득을 안겨 줄 절호의

기회가 바로 죽음이었다.더구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 온 신분인 하

층민일 경우,온 사회가 찬사를 보내는 이 같은 죽음으로 신분 상승의 쾌감을 한

순간 느끼며 죽어 갈 수가 있었다.88)

제주뿐만 아니라 조선사회의 여성들은 시집가기 전에는 아버지를 따르고,시집

가서는 남편을 따르며,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랐다.

조선은 중세적인 봉건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성을 도구화하게 되었다.귀천

상하를 막론하고 조선에서는 과부가 되면 마땅히 수절을 해야 했고,목숨을 바쳐

정조를 지키는 것이 부녀자의 도리로서 정착되었다.

조선 전기 이전에는 삼년상을 치루거나  가례 를 준수하는 정도로도 열녀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그러나 조선 후기에 오면 열행 실천 양상이 보다 적극적으

로 변하게 된다.단지․할고 등 신체를 훼손해야 열행이 인정되었다.조선 후기

에 오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도 정조를 지키기 위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여성이 급증한다는 것에 있다.자살하는 여성이 많아졌을

뿐 아니라,효자 대비 열녀의 비중도 조선 후기에는 크게 높아진다.조선 후기로

오면서,급속히 남성 위주의 사회로 재편성되어 갔던 것이다.89)

조선후기 열 관념은 조선전기에 지속적으로 행해진 교화정책에 힘입어 사회전

반에 걸쳐 정착되는 양상을 보인다.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사회적인

혼란과 무질서가 계속되자 사회 질서회복과 안정추구의 방책으로 예를 중시하게

된다.이러한 열녀의 정표를 통한 교화 정책은 비문 기록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87)정출헌,｢ 향랑전 을 통해 본 열녀 탄생의 메카니즘｣ 조선시대 열녀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회,2002),15

0～151쪽.

88)황현주, 朝鮮後期 從死形 열녀의 죽음과 虛構性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7),71～72쪽.

89)이정주,｢전국지리지를 통해 본 조선시대 忠·孝·烈 윤리의 확산 양상｣ 한국사상사학 제28호(한국사상사

학회,2007),2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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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씨는 본관이 전주이다.약관의 나이에 김씨 집안에 시집와서 어버이를

섬기는 효성으로 시부모에게 효도하였고,손님을 대하는 공경으로 남편을 공경

하여 조금도 실수함이 없었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로써 공경하여 어긋남이 없

었다.

나이 겨우 스물넷에 아들 하나를 낳은 지 열 달만에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자

몇 번이고 따라 죽으려고 하였다.그러나 돌이켜 생각하니 봉제(奉祭)를 부탁할

사람도 없고 어린 것이 의지할 곳도 없었으므로 마음을 돌이키고 일어나서 상장

제전은 한결같이 가례를 따랐고 말도 웃음도 잊은 채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예

식으로 삼년상을 마치었다.

가세는 본디 가난하여 집안을 일으키고 통륜하는 중에 원근에 행실이 자자했

으므로 전남 유사 및 많는 선비들이 그 탁행을 가상히 여겨 천거한 바 완문이

내려졌는데,세월이 오래되어 혹 작설의 은전에 흠궐(欠闕)이 있을까하여 감히

편갈(片碣)을 새겨 적어 여기에 비각을 세운다.나이 78세에 돌아가셨으며,이

비석은 1955년 3월에 아들 경평(景平)이 세웠다.90)

(2)씨의 본관은 탐라이며 헌종 을미(헌종 1년,1835)에 태어났다.효에는 크고

작음이 있고 열에는 어려움과 쉬움이 있지만 노인을 봉양하는 것이 효에서도 큰

것이다.어버이를 잘 섬기었고 다를 것 없이 홀로 살았다.어머니가 개가시키려

하자 끝내 이를 물리쳤고,하늘을 감동시켜 남편의 본디의 병을 회복시키고 1남

1녀를 두어,자식이 없어 대가 끊어지게된 집안에 대를 이으니,열이 어려운 것

이다.무인(고종 15년,1878)에 본 면에서 천거하자 본주 목사가 포양하여 특별

히 주육과 문물을 내리니,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아 동포들은 착한 천

성을 다할 것을 기록하여 후인들이 보면서 감동을 일으키게 함이다.91)

90)통정 김려관의 처 이씨 비석(1955년 건립,소재지:한림읍 귀덕2리 3464-2번지)

앞면 ｢通政金麗官妻 孝烈李氏之閭｣

뒷면 ｢氏全州后人也 年若冠 幷歸于金氏之門 以事親之孝 孝於舅姑 以如賓之敬 敬於夫子□□□ □不矢尺寸

人莫不敬而禮之 年裳二十四 生一子 十月 所天奄逝 幾欲滅性 而顧念 □禮無托 幼孤無依 斷乎反省 强起□事

喪葬祭奠 一遵家禮 不言不笑 天禮終三年 家勢本窮□成富 統倫中 行實聞於遠近 全南有司及多士 嘉其卓行

以所薦報 完文至矣 歲月久遠 或有 欠闕於棹楔之典 坎刻著片碣 建玆碑閭焉 年七十八而終 檀紀四二八八年三

月 日 子 景平 謹竪｣

91)처사 고영운의 처 양씨 비석(건립연대 미상,소재지:애월읍 금성리 600-1번지)

앞면 ｢處士高永雲妻 孝烈梁氏之閭｣

뒷면 ｢氏貫耽羅 憲廟乙未生也 孝有□有難昜善 養老孝之大者 善事□ 無異寡居 母欲奪志永矣靡他 □天本病

回春 一男一女 繼絶存亡 烈之難者 戊寅本面州牧使 特下襃揚酒肉文物 燦然林總 同胞天賦俱餘□□ 宜於感興

焉 改造麗文｣



- 44 -

17세기에 들어오면서 국가적 시책과 가문의식이 결합되어 열녀에 대한 관심도

새롭게 환기되는 현상이 나타난다.사대부의 여성뿐만 아니라 열녀로서 국가의

정표를 받은 평민 여성의 수가 전기에 비해 급속도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은 초기에는 재가금지조항에 제약을 받는 사대부 여성들에 한정되었던 열

규범이 전 계층에 걸쳐 광범위하게 자리잡아갔음을 말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

다.

조선 후기에 오면 여성들은 정절이라는 이념을 담는 도구로서의 의미만을 갖

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극단적으로 경직된 정절관념이 나타난다.인간

의 삶을 동물과 구분해주는 윤리가치의 하나였던 열 관념은 후기에 이르러 완전

무결한 신체적 순결에만 집착이라는 결벽증과 같이 보인다.이러한 문제는 그것

이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는데 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92)

조선시대 여인들의 삶에서 전통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치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과 더불어 친정으로부터 출가외인으로

인정되고 남편을 따라 시가의 한 구성원이 되어야한다는 의식이 철저하게 배어

있었던 것이다.이는 자신을 낳아 준 친정부모에게만이 아니라 시부모에게도 효

를 다하여야 한다는 효심이 깊숙이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조선시대 여인들은 대

부분 어려서부터 열을 배우고 효를 실천하며 자라나 그들의 현실 삶에서 행하도

록 교육되어지고 강요되어 왔다.이렇게 교육되어진 여인들은 결혼하여 시댁에

들어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지만,남편을 보필하는 아내로서의 의무뿐 아니라 시

부모를 잘 모시고 시가(媤家)의 대를 이을 의무도 요구되었던 것이다.

92)허희수, 조선시대 호남지역 열녀설화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8),2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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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맺음말

본고에서는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한 조선시대 제주지역 열녀의 실태와 지

역사회 내에서의 의미,사회적인 수단으로 변모해나가는 열녀의 모습에 대해 알

아보고자 하였다.

열녀는 남편에 대해 정절을 지킨 여성을 말한다.남편이 죽은 뒤 수절을 한다

거나,따라 죽는다거나,외간 남자의 정조 유린 위협에 죽음을 무릅쓰고 대항해

정절을 지킨 여성들이다.

고려 후기에 대두된 유학의 열 관념은 조선전기에 들어서면서 재가녀자손금고

법(再嫁女子孫禁錮法)이라는 제도를 통해 사대부 여성들의 재가금지와 수절강화

라는 구체적인 제약을 했고,조선시대 여성은 아들은 낳아 부계혈통을 잇고 남편

과 시가(媤家)를 위해 열녀,효부가 됨으로써 ‘사회적 인간’이 될 수 있었다.유교

이념이 가부장성은 여성들을 통해 가장 직접적으로 실천되었다고 할 수 있다.이

러한 것을 정책으로 삼은 것이 정표정책(旌表政策)이다.

각종 교화정책과 정표정책을 통해 정절 관념이 사회전반으로 광범위하게 정착

되었다.그리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무질서가 야기

되자 17세기에 들어오면서 국가적 정책과 가문의식이 결합되어 열녀에 대한 관

심도 새롭게 환기된다.양반층뿐만 아니라 열녀로 정표된 일반 백성들의 수도 이

시기부터 급증한다.이렇듯 열녀는 가부장제 사회의 산물이자,조선사회가 변모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함께 변화해나간다.

Ⅱ장에서는 유교사회인 조선사회에서 정절 관념이 어떻게 정립해나갔는지 살

펴보았다.

조선을 건국한 신진사대부들은 고려 말 배불숭유(排佛崇儒)운동의 선봉자였고,

건국초기부터 유교적 통치이념을 강조했다.그 결과 불교는 종교적 기능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미 정치이념,학문,윤리문제에 있어서는 유교 중심

으로 바뀌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다.

조선은 여성들에 대한 금제(禁制)를 만들어내고,성종대에 이르러 ‘재가녀자손

금고법(再嫁女子孫禁錮法)’으로 집약된다.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을 얻는 것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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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수단이며,양반신분 유지의 요건이었던 사족(士族)들에게 재가녀자손금고법

은 정절에 대한 가장 철저한 조치가 되었던 것이다.

정절 관념의 정착을 위해 조선은 적극적으로 열녀의 정표 정책을 시행하였다.

열녀가 되는 것은 개인은 물론 가문의 영광이며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도 커서

국가에서도 신중하게 발굴,심사,표창하였다.열녀로 정려가 된 후 구체적인 포

상의 내용을 살펴보면,완문을 내리고,상으로 관직 또는 비단,곡식 등을 내리고

경제적으로 복호(復戶)등으로 무거운 호역을 면제해주는 혜택과 자손에게 부역

을 경감해준다.

조선후기는 조선전기에 이루어진 국가의 지속적인 유교 보급과 정표정책 등을

통해 정절관은 조선사회 전반에 정착되어 진다.그리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조선사회는 사회적인 혼란과 무질서가 계속되자 사회 질서 회복과 안

정 추구의 방책으로 예를 중시하게 된다.

그리고 사대부 계층의 여성뿐만 아니라 열녀로 정표되는 평민 여성의 수가 조

선 전기에 비해 급증하는 양상은 사대부 여성들에게 한정되었던 정절 관념이 전

계층에 걸쳐 광범위하게 자리 잡아갔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Ⅲ장에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여지도서(輿地圖書) , 조

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제주읍지(濟州邑誌) , 탐라지(耽羅志) , 효열록(孝

烈錄) , 속수삼강록(續修三綱錄)  등에 기록된 127명의 제주 열녀에 대하여 신

분․시기․지역․유형별로 그 실태를 분석하였다.여성의 호칭,남편과 아버지의

직역을 기준으로 열녀의 신분을 추정해나갔다.총 127명 중 40.14%인 51명이 양

반이었다.그 다음으로 상민(9.44%),천민(7.87%),중인(2.36%)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15세기에서 17세기까지는 열녀로 정표된 자의 수가 적으나 18세기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는 후기로 내려갈수록 유교가 지방까지

넓고 깊게 확산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조선사회에 유교가 정착된 시기를 17세기로 보았을 때,열녀 또한 이 시기부터

급증하기 시작한다.그러나 제주는 육지부에 비해 1세기 정도 늦은 18세기부터

열녀로 정표된 자가 증가하기 시작하고,19세기에 이르러서는 18세기에 비해 정

표자가 두 배 이상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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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열녀 정표자들은 19세기에 들어서 급격히 증가한

다.19세기 정표자의 신분은 18세기와 마찬가지로 사족의 급증과 상대적인 하층

민의 격감현상은 신분제 붕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20세기를 제외하

고 살펴보면 천민을 제외하곤 후기로 갈수록 포상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고 양반층의 열녀 비중이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시대 열녀 전체 추이와 비교해봤을 때 제주지역 역시 후기로 갈수록

양반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여성의 정절 숭배 이데올로기가 강해졌고,정절

이데올로기는 후기로 갈수록 양반층에게 독점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정표자의 신분은 양반에서 천민에 이르기까지 귀천의 구별 없이 포상되었으나

조선 전기에는 포상자의 신분이 대부분 양반층이었다.양반층은 성리학적 윤리

이념을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또한 신분제사

회에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사례보다 높은 사람들의 사례가 우선적으로 보고

되었으며 피지배층의 부녀자보다 지배층의 부녀자에게 경제력이 조금이라도 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수절에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그리고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성리학적 윤리이념이 피지배층에 널리 보급되어 피지배층에

도 열녀의 비중이 높아진다.

조선시대 제주 열녀의 삼읍별 분포를 살펴보면 제주목이 36.22%인 46명,정의

현이 11.02%인 14명,대정현이 6.29%로 8명이다.

조선시대 열(烈)은 마음가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즉 행(行)이 함께 뒤따

랐고 이 행은 여성의 몸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

총 127명의 열행 행적을 분석해보면 수절이 90명(70.86%),자결이 37명(29.1

3%)으로 나타난다.수절과 자결이라 분류는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이고,

대부분의 열행들은 여러 가지 행위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사례가 많다.즉 남편

이 병들어 단지나 할고,상분 등과 같이 자신의 몸을 희생 혹은 훼손시키며 간호

하고 남편 사망 후 자결을 한다.부양할 가족 때문에 자결을 시도했다가 포기하

고 수절하는 경우도 있고,남편 사망 후 수절 생활을 하다가 자식이 장성하거나

시부모가 사망한 후 어머니로써 며느리로써의 임무를 어느 정도 수행한 후 자결

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성의 신체 훼손은 남편에 대한 지극한 희생과 순종으로 의미화되고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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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여성의 희생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숨을 거두고 나면,여성들은

남편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나타내며 그 자신도 따라 죽을 것을 맹세하고 남은

의무를 이행한 뒤 자결함으로써 열행을 실천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앞장에서 분석한 열녀자료를 통해 이들의 지역사회에

서 갖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주는 한반도와 떨어진 섬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독특한 역사와 문화

를 갖고 있다.또한 토착된 민간 신앙 때문에 유독 유교가 뿌리를 내리기 힘들었

다.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이르러 목사들과 유배 온 지식인들의 적극적인 교화

활동에 힘입어 지방 유림들은 점차 자신들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특히 유

배를 온 유학자들은 제주에 머물면서 제주 사람들에게 경전을 가르치기도 하고,

유배지인 제주에서의 왕성한 집필 활동 역시 제주에 유교가 널리 퍼지는데 기여

를 하였다.

육지부에 비해서 시기적으로는 많이 늦지만 제주 역시 조선사회 전체가 그러

하듯 유교적 교화를 통해 정절관념이 정착화 되어가고 19세기에 이르러 열녀로

정표되는 자가 급증하게 된다.

그리고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상 육지부에서 흔히 나타나는 열행이 전혀 나타

나지 않거나,바다와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남편의 표류로 인해 열녀로

정표되는 사례에 등장하기도 한다.

열녀로 정표가 되면 정려를 받은 가문은 세금 감면과 자손의 관리 특채,부역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즉 개인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정신적․물질적 이익까지 가져다준다.그래서 양반에게는 몰락한 가문을 다시 일

으키는 수단이 되고,양인에게는 과중한 호역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며,천민에

게는 신분 상승의 유일한 통로를 의미하므로 열녀는 한 여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가족이 살아가는 방편이 되었다.따라서 조선 후기에 오면 열녀로 정표를 받는

것이 개인과 가족의 큰 목표가 되었고 이것이 극단적인 열녀행태를 가져온 큰

목표가 되었고 이것이 극단적인 열녀행태를 가져온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다

고 할 수 있다.

열녀는 양반에게는 몰락한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수단이 되고,상민에게는 과

중한 부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며,천민에게는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통로가



- 49 -

되므로 열녀는 한 여자의 희생 위에 한 가족이 살아가는 방편이 되었다.따라서

후기에 오면 열녀로 정표를 받는 것이 개인과 가족의 큰 목표가 되었고 이것이

극단적인 열녀행태를 가져 온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으로서는 유일하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가문에 영광을 안겨 줄 절호의

기회가 바로 죽음이었다.더구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 온 신분인 하

층민일 경우,온 사회가 찬사를 보내는 이 같은 죽음으로 신분 상승의 쾌감을 한

순간 느끼며 죽어 갈 수가 있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유교 사상이 육지부에서 비해 뒤늦게 정

착하기 시작하여 열녀에 대한 문헌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았고,열녀로 정표된

여성들이 직접 남긴 글이 전혀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구가 단편적이라는 한계

성을 갖고 있다.그리고 유교에서 여성의 정절에 극단적인 태도를 가졌는지에 대

한 점과 제주사회만의 특징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하지 못했다.이에 향후 자

료를 보강하여 연구를 계속해 나가고자 한다.



- 50 -

참 고 문 헌

1.문헌자료

 속수삼강록(續修三綱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여지도서(輿地圖書) 

 일성록(日省錄)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제주읍지(濟州邑誌) 

김상헌, 남사록(南槎錄) 

김정,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 

신광수, 탐라록(耽羅錄) 

이건,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 

이원진, 탐라지(耽羅誌) 

이형상, 남환박물(南宦博物) 

임제, 남명소승(南溟小乘) 

2.연구논저

1)단행본

고창석 외, 19세기 濟州社會 硏究 ,일지사,1997.

국립제주박물관 편, 제주의 역사와 문화 ,국립제주박물관,2005.

김봉옥, 高內里誌 ,고내리,1980

편역, 朴氏三旌門錄 ,密陽朴氏糾正公派宗親會,1983.

김용덕, 李朝女性硏究 ,숙명여대 출판부,1976.

김종미, 동아시아 여성의 기원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2002.

남제주군, 남제주의 문화유적 ,1992.

남제주군․제주문화예술재단, 남제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2003.

문순덕, 역사 속에 각인된 제주여성-제주열녀들의 삶 ,각,2007.

박용숙 외, 여성-역사와 현재 ,국학자료원,2001.



- 51 -

박용옥, 李朝女性史 ,한국일보사,1976.

박주, 朝鮮時代 旌表政策 ,일조각,1990.

, 朝鮮時代의 孝와 女性 ,국학연구원,2000.

북제주군 편, 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Ⅰ ,북제주군,1998.

편 北齊州郡 碑石總攬 ,북제주군,200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북제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2002.

서귀포시 편, 碑石現況 ,서귀포시,1999.

․제주대학교박물관, 서귀포시 문화유적 분포지도 ,200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삼강행실도 열녀편 ,세종대왕기념사업회,1982.

역사문화학회, 지방사연구 입문 ,민속원,2008.

이원진․김찬흡 외 옮김,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2002.

전여강, 공자의 이름으로 죽은 여인들 ,예문서원,1999.

제주교육박물관, 제8회 기획전-탐라의 효자,열녀전 ,2001.

․고창석 역, 孝烈錄 ,제주교육박물관,199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濟州市 碑石一覽 ,제주시,2002.

제주도, 濟州忠孝烈誌 ,1984.

제주도지편집위원회, 濟州道誌 제2권,제주도,1006.

제주문화원, (譯註)增補耽羅誌 ,2005.

제주유맥육백년사편찬위원회, 濟州의 儒學關聯 資料와 詩文選 ,200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 제주여성사료집Ⅰ ,2007.

조은 외, 조선전기 가부장제와 여성 ,아카넷,2004.

진영일, 고대 중세 제주 역사 탐색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200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민족문화백과사전 ,1991.

한국학문헌연구소,한국지리지총서  邑誌  6제주도,서울아세아문화사,1983

2)논문 및 기타

강명관,｢‘삼강행실도’-약자에게 가해진 도덕의 폭력｣,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

5권,2002.

,｢節夫,烈婦,烈女｣, 동양한문학연구  25,2007.



- 52 -

강진옥,｢열녀전승의 역사적 존재를 통해 본 여성적 대응양상과 그 의미｣, 여성

학논집 제12권,1995.

고두행, 東國輿地勝覽 孝子․烈女條의 分析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권순형,｢고려시대의 수절의식과 烈女｣, 여성-역사와 현재 ,국학자료원,2001.

권인혁․김동전,｢조선후기 제주지역 수취체제와 주민의 경제생활｣, 탐라문화   

제19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1998.

권정아, 東國新續三綱行實圖의 烈女 分析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김동전,｢역사 속에 나타난 조선시대 제주의 여성｣, 한국여성학회 지역역사 학

술대회 자료집 ,한국여성학회,2001.

김미영,｢조선의 유교화 과정에 나타난 女德 담론 분석(1)｣, 여성학논집 제25집,

이화중국여성문학연구회,2008.

김혜순․이민주,｢조선시대 열녀를 통해 본 대구지방의 가부장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2005.

남정효, 조선초기 삼강행실도를 통해본 열녀정책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2002.

박주, 朝鮮時代 旌表政策에 대한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89.

,｢東國新續三綱行實圖’烈女圖의 分析｣, 여성문제연구소  제20호,대구카톨

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1992.

,｢조선시대 대구지역의 효자․열녀｣, 사학연구 제63호,2001.

이배용 ｢유교적 전통과 변형 속의 가족 윤리와 여성의 지위｣, 여성학논집 제12

권,이화여자대학교 여성연구원,1995.

이영식, 朝鮮前期 孝子․烈女와 그 類型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2.

이옥경, 朝鮮時代 貞節이데올로기의 형성기반과 정착방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

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5.

이영찬,｢‘몸’에 대한 유교적 인식-유교사회학 정립을 위한 예비적 논의｣, 동양

사회사상 제15집,동양사회사상학회,2007.

이인경,｢개가 열녀담에 나타난 열과 정절의 문제｣, 구비문학연구 제6호,한국구



- 53 -

비문학회,1999.

이정주,｢전국지리지를 통해 본 조선시대 忠․孝․烈 윤리의 확산 양상｣, 한국

사상사학 제28권,한국사상사학회,2007.

,｢조선시대 貞節 倫理의 실천자와 身分｣, 역사민속학 제24호,한국역사민

속학회,2007.

이혜순,｢열녀상의 전통과 변모-‘삼강행실도’에서 조선 후기 ‘열녀전’까지｣, 진단

학보 제85호,진단학회,1998.

이희환,｢조선 말기의 旌閭와 家門 숭상의 풍조｣, 조선시대사학보 제17집,2001.

정지영,｢열녀 만들기의 역사｣, 여성학논집 제20집,2003.

진재교,｢李朝後期 漢詩에 나타난 ‘烈’의 時代相｣,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월인,

2002.

한명숙, 朝鮮時代 儒敎的 女性觀의 原理論的 考察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1988.

한희숙,｢조선시대 여성사 연구의 최신 동향｣, 인문과학연구 제8권,가톨릭대학

인문과학연구소,2003.

허희수, 조선시대 호남지역 열녀설화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홍인숙, 조선시대 열녀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0.

황현주, 朝鮮後期 從死形 烈女의 죽음과 虛構性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2007.



- 54 -

인명 신분 마을 열행내용 추천자 정표 비석 출처

강씨
고계현의처

강충백의딸
- 사별후투신자결 마을 완문 - 속수삼강록

강씨 고성현의처 - 사별후시부모봉양 마을
복호,증손백련도

효행으로군에서완문
- 속수삼강록

강씨 고여진의처 - 사별후시부모봉양 마을 완문 - 속수삼강록

강씨 고운은의처 -
단지수혈로시부간호

장손치권도효행
마을 정표 - 속수삼강록

강씨 김종집의처 -
청상과부,시부봉양

아들도효행함
마을 완문 - 속수삼강록

강씨 서인보의처 - 재가권유물리치고수절 마을 - - 속수삼강록

강씨
송양빈의처

강시흥의딸
- 수절 마을 완문 - 속수삼강록

강씨 양원방의처
대정현

(신창리)

시모병간호

사별후가족부양
사림 - - 증보탐라지

강씨 장인화의처 -

단지수혈로42세까지

남편의목숨연명

아들성장하자자결

사림 - - 속수삼강록

강씨 한억관의처 - 20세에사별,수절 마을
현손승헌도효행으로

완문내림
- 속수삼강록

강씨 현홍길의처 - 청상과부,노시부모병간호 사림 완문 - 속수삼강록

강씨 홍봉호의처 - 20년간시부간호수절 사림 완문 - 속수삼강록

강씨 -
정의현

(수산리)
시부모봉양,수절 사림

고종19년(1882)아들

고영학에게완문

내리고복호

- 속수삼강록

강유진
시노

김치백의처

제주목

(곽지리)

모친이재가를시키려하자

남편무덤에땅을파고

스스로목을매어자결

마을
정조4년(1780)

정려,복호

애월읍금성리

600-1번지

건립연대미상

비석

속수삼강록

탐라기년

증보탐라지

효열록

강조이

(召史)
고영도의처

정의현

(수산리)
시부모봉양,수절 마을

순조22년(1822)

암행어사가복호함
- 효열록

강조이

(召史)
한광혁의모

정의현

(수산리)
시부모봉양,수절 마을

순조22년(1822)정표

암행어사가부역면제
-

속수삼강록

효열록

<부록>조선시대 제주지역 열녀 목록*

* 열녀의 인명 순으로 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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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계현
문철식의처

고명략의딸

제주목

(고내리)

단지수혈로남편간호,

사별후절식사망
마을

고종18년(1881)백낙연

목사가표창(완문),

복호후에고씨의

제사를모시는아들과

손자에게노역일체를

면제하라는완문내림

- 고내리지

고소락

박계곤의딸

박씨부인의

계집종

제주목

(오등동)

주인의정절을본받아

절개지킴

어사

심낙수
정조18년(1794)정려

제주시오등동

1201번지

건립연대미상

박씨삼정문록

비석

정조실록

증보탐라지

효열록

고씨

가선

진명서의처

가선

고은복의딸

정의현

(용수리)
단지수혈 마을 완문,정표

한경면용수리

1935년건립

비석

속수삼강록

고씨

가선대부

정연집의처

통정대부

고유록의딸

제주목

단지수혈,사별 후따라

죽으려고했으나자식

때문에자결포기

유림 1799년정려

한림읍한수리

858-1번지

1799년

비석

고씨 강재룡의처 - 단지수혈 마을 - - 속수삼강록

고씨 강종득의처 -

20세에사별

가족부양때문에자결

포기

마을 복호 - 속수삼강록

고씨 강필홍의처 - 상분으로시부병세가늠 마을

어사가쌀과고기하사

제주목사가

닭두마리하사

- 속수삼강록

고씨 김려홍의처
제주목

(월정리)

시부모봉양위해자결

포기수절
마을 포상

구좌읍월정리

건립연대미상
속수삼강록

고씨 박씨의처 -

18세에남편사망,

장례후손으로

묘를파고자결

마을
광무9년(1905)김중배

군수가제문내림
- 속수삼강록

고씨

사인

강명복의처

고응례의딸

제주목

(봉개동)

남편병간호

시부모봉양
마을 -

제주시봉개동

봉개초등학교

1935년건립

비석

고씨
선업종사자

김여빈의처

제주목

(북촌리)

남편이타향에서사망하자

아들과함께4천리를가서

남편의시체를운고하여

안장함

마을
고종2년(1865)아들과

함께정표됨
-

속수삼강록

증보탐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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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
업무

강사철의처

대정현

(고산리)

어부인남편실종후

나무에목매어자결,남편의

시체가바위나무아래에

떠올랐음

판관

신재우

고종3년(1852)판관

신재호가절부암이라

명명함,마을에서1년에

한번씩제사를

지내도록함

한경면고산리

1867년건립

비석

속수삼강록

증보탐라지

고씨 오경인의처
정의현

(수산리)

사별후

시부모봉양
마을 1843년정표

성산읍수산리

1843년건립
비석

고씨

학생

문명훈의처

고종언의딸

제주목

(납읍리)

남편의위해단지수혈

시부모봉양
마을 고종21년(1884)완문

애월읍납읍리

1992년개건

비석

증보탐라지

고옥매
관노

유제기의처

제주목

(노형동)

평생남편의삭망을지냄,

수절

어사

심락수

정조18년(1794)정려

암행어사가부역면제

애월읍납읍리

건립연대미상

속수삼강록

증보탐라지

효열록

국지
품관

홍질의첩

제주목

(신촌리)
주변유혹물리치고수절

민기

목사
인조12년(1634)정려

조천읍신촌리

255번지

1688년건립

1928년개건

남환박물

속수삼강록

비석

역주탐라지

인조실록

효열록

김씨

가선대부

호조참판

조명윤의처

정의현

(성읍리)

상분으로남편병세가늠함.

사별후자결시도하였으나

평생수절

마을
고종28년(1891)

정문과비석세움

표선면성읍리

969-4번지

1891년건립

비석

속수삼강록

증보탐라지

김씨 강병식의처
제주목

(김녕리)
시부모봉양,양자입적 마을

구좌읍김녕리

건립연대미상
비석

김씨 고명호의처 -
머리카락자르면서

남편간호
마을

군수가포양하고완문

내림
속수삼강록

김씨 고재문의처 - 시부모봉양 - - - 속수삼강록

김씨
김광빈의처

김덕대의딸

정의현

(위미리)

남편사망후23세에

목매어자결
- 순조22년(1822)정표 -

증보탐라지

효열록

김씨 김두행의처 -
남편사망후

맹인시부봉양
- - - 속수삼강록

김씨 김자현의처 -
사별후집안돌봄

특별음식으로시부모봉양
마을 - - 속수삼강록

김씨 문규빈의처 - 남편사후시부모봉양 마을 - - 속수삼강록

김씨 송지옥의처 -
두번째아내이며재가

권유물리치고수절
- - - 증보탐라지

김씨 양일복의처
제주목

(오라동)

남편사망10개월후

투신자결
- - - 증보탐라지

김씨
유생

강응주의처

대정현

(창천리)

사별후절망상태였다가

시모사망후자결
사림 정조5년(1781)정표

안덕면창천리

453-1번지

건립연대미상

비석

속수삼강록

여지도서

증보탐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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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유생

김창은의처

대정현

(중문동)
남편사망후목매여자결 마을

현감이김씨영전에

제주냄

목사이공이복호내림

정조18년(1794)에어사

심락수가아뢰

포양지전

서귀포시

중문동

2082-1번지

1888년건립

1963년개건

비석

속수삼강록

순조실록

여지도서

증보탐라지

효열록

김씨

유학

김정욱의처

김하의딸

정의현

(위미리)
남편기일에자결 사림 정조6년(1782)정표

남원읍위미리

1934년건립

비석

속수삼강록

여지도서

증보탐라지

김씨

윤방언의처

효자

김치화의딸

시부와남편이서울로가던

중일보에서표류후사망

일본에서시체를찾고장사

지냄

마을 - -
속수삼강록

증보탐라지

김씨
이기조의처

김종련의딸
-

남편이유학을나가

돌아오지않자

집안다스림

- - - 속수삼강록

김씨 전유일의처 - 수절 사림 포양 - 속수삼강록

김씨 정시백의처 - 시부모봉양 마을 군에서완문내림 - 속수삼강록

김씨
처사

고붕익의처

제주목

(수원리)

시부모와자식위해

자결포기수절
마을 광무8년(1904)표창

한림읍수원리

수원초등학교

서남쪽

1904년건립

비석

김씨

처사

김맹원의처

열녀최씨의

증손부

제주목

(귀덕리)

사별후시부모봉양

남편기일에자결

1911년

군수가

장예원에

보고

-

한림읍

귀덕1리

1911년건립

비석

속수삼강록

김씨
처사

김흥복의처

제주목

(대림리)

남편장례후자결시도

품팔이로시부모봉양
마을

현종7년(1841)완문,

부역면제

한림읍대림리

1930년건립

비석

속수삼강록

김씨
학생

오륭복의처

제주목

(아라동)

남편병간호

사망후절식자결

암행어사

이재수
순조14년(1814)정려

제주시아라동

2025번지

1867년건립

비석

속수삼강록

순조실록

증보탐라지

효열록

김씨
한량

이행숙의처

제주목

(회천동)

남편사망후시부모봉양

집안일으킴
마을 -

제주시회천동

서회천

마을회관동쪽

1916년건립

비석

속수삼강록

김씨 허인창의처 - 청상과부,시부모봉양 어사가복호함 - 속수삼강록

김씨 현상관의처 -
수절,병약한시부봉양

증손자정일도효행
사림 고종19년(1882)완문 - 속수삼강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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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현여명의처

김천중의딸
-

수절,양자입적하여

가문대잇기
마을 - - 속수삼강록

김씨 김제민의처 -
26세에남편과사별

소상때자결
- 정표 - 속수삼강록

김옥 시비
제주목

(외도동)

사별후자결시도

시부봉양
마을 - -

증보탐라지

효열록

김조이

(召史)
송계호의처

제주목

(하도리)

20세사별,귀한음식으로

노시부모봉양
마을

순조년간에정표,양자

송자의를포상하고

부역면제

-
증보탐라지

효열록

김천덕

사노

연근의처

김청의딸

제주목

(곽지리)

남편이진상물을수송하던

중배가침몰함,천덕은3년

동안상식(上食)을하지

않음

임진

목사
순조19년(1577)정려

곽지리

1958-1번지

(리사무소)

1863년건립

동국신속

삼강행실도

비석

선조실록

증보탐라지

문씨
김석봉의처

문백선의딸

제주목

(고내리)

재가권유물리침

양자입적가문유지
- 관에서표창 -

속수삼강록

증보탐라지

문씨 이동백의처 -
남편사후자결시도

30년간시부모봉양
마을 표창 -

속수삼강록

증보탐라지

문씨
중추원부사

이침의처
- 구혼자물리치고수절 - 세종10년(1428)정려 - 세종실록

문씨
햔량

송덕보의처

제주목

(건입동)

남편이바다에서실종되어

1년후절식,자결
-

철종11년(1860)정표,

철종13년(1862)정려문

조천읍교래리

1950년건립

속수삼강록

비석

증보탐라지

효열록

박씨
통정대부

문상환의처
- 근검절약,국채보상,수절 - 군수포상 - 속수삼강록

박씨

향사

이항춘의처

효자

박계곤의딸

제주목

(엄장리)

청상과부,사람들이

정절부인으로칭함

어사

심락수
정조18년(1794)정려

제주시오등동

1201번지

1978년개건

박씨삼정문록

비석

증보탐라지

효열록

박씨

효자

통정대부

김흥조의처

제주목

(대림리)
단지수혈로시부모봉양 - 철종11년(1860)완문

한림읍대림리

반석빌라앞

1954년건립

비석

박조이

(召史)

주리

손처권의처

제주목

(장전리)

시부모병간호

남편기일에자결
어사 순조16년(1816)정표

애월읍장전리

309-1번지

1818년건립

비석

순조실록

증보탐라지

효열록

백씨 김광록의처 -
30년간시부모봉양,

남편기일에자결
마을 복호 - 속수삼강록

백씨
안제신의처

백일장의딸

제주목

(화북동)
사별후연못에투신자결 마을 관에서완문내림

제주시화북동

1942년건립
속수삼강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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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의처
군교

부가의처

정의현

(의귀리)

다른남자가만졌던

손을자름
- 인조12년(1860)정표 -

속수삼강록

증보탐라지

탐라기년

효열록

부씨 손영관의처
제주목

(오라동)

단지수혈로남편간호

사망후투신자결
- 철종11년(1860)정표 -

속수삼강록

증보탐라지

탐라기년

효열지

부씨
유생

오극지의처

정의현

(고성리)

23세에남편사망

장사지낸후자결
마을 - -

속수삼강록

효열록

송씨
부동환의처

송세철의딸
-

남편사망시가례철저

시부모봉양

손자부사규도효행

마을 - - 속수삼강록

송씨

양기석의처

통정대부

첨추오위장

송민환의딸

제주목

(봉개동)

남편삼년상치를무렵

아들도사망하여자결
- 1917년정표

제주시봉개동

감협선과정옆

1917년건립

비석

송씨
한계휴의처

송성행의딸
남편사망후시부모봉양 마을 군에서완문내림 - 속수삼강록

송씨 홍정빈의처 - 남편사망후시부모봉양 사림 - - 속수삼강록

송천향

정의향교

계집종

강시한의처

송시중의딸

정의현

(성읍리)

남편사망후어린자식과

가문유지목적으로삶

정의현감

조세천

어사

이수봉

영조48년(1772)정표

표선면성읍리

1907년건립

1971년개건

비석

속수삼강록

증보탐라지

탐라기년

효열록

신씨 고흥의처 - 사별후노시모봉양 마을 - - 속수삼강록

안씨 백신태의처 -
시부모봉양,머리카락

팔아서시부모장례치름
마을 제주목사가완문,복호 - 속수삼강록

양순자 진순종의처
제주목

(명월리)

남편이한국전쟁때

순국하자자결함
-

1956년모슬포

경찰서장현병두와

한림읍장임상국이

비를세움

한림읍명월리

입구

1987년건립

비석

양씨 고서호의처 -
16세에남편사망

대상후목매어자결
마을 포양,완문 - 속수삼강록

양씨 김봉수의처 - 남편병간호 마을 - - 속수삼강록

양씨

문치백의처

의부박씨의

며느리

- 19세에남편사망후수절 마을 군수포양 - 속수삼강록

양씨 변지환의처
제주목

(도련동)

남편3년상치른뒤

우물에빠져자결
마을 철종11년(1860)정표 -

속수삼강록

증보탐라지

탐라기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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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
유생

전형원의처

제주목

(아라동)
남편사망후자결

암행어사

이재수
순조14년(1814)정려

제주시

아라1동

650번지

1894년개건

비석

속수삼강록

순조실록

증보탐라지

효열록

양씨 조계상의처 제주목 남편위해먼저투신자살 마을 완문 -
속수삼강록

효열록

양씨
처사

고영운의처

제주목

(금성리)

남편사망후시부모

병간호집안일으킴

면에서

천거

고종15년(1878)목사가

포양하여특별음식

하사

애월읍금성리

600-1번지

건립연대미상

비석

양씨
처사

임도관의처

대정현

(중문동)

남편위해단지수혈

사망후자결
마을 정표

서귀포시

중문동

1495번지

1963년개건

비석

속수삼강록

증보탐라지

효열록

오씨

김창언의처

학생

오원반의딸

정의현

(의귀리)

아들출산한달후사별함.

뒤따라투신자살
- 순조12년(1812)정려

남원읍

태흥2리

1994년개건

비석

속수삼강록

순조실록

증보탐라지

효열록

오씨 박성림의처
대정현

(화순리)

남편사후절식자결시도

후종신수절

시부모봉양

사림

제주목사가완문내림,

광무4년(1900)쌀과

고기하사받음

대정읍신평리

138-1번지

1941년건립

비석

오씨
유생

강위보의처

제주목

(봉성리)

약혼자사망후장례

치르고뒤따라자결
마을 정조4년(1780)정려

애월읍봉성리

1913년개건

비석

효열록

오씨 현능락의처 -
상분

사별후시부모봉양
사림 - - 속수삼강록

오조이

(召史)
김천종의처 정의현 사별후자결 목사 영조33년(1757)정려 -

증보탐라지

효열록

윤씨

처사

하용우의처

사인

윤응연의딸

제주목

(대림리)

30세에사별

시부모와어린자식돌봄
마을 완문

한경면대림리

1973-1번지

1946년건립

비석

이씨
김성범의처

이종겸의딸
- 수절,서자양육 - - - 속수삼강록

이씨 문일홍의처 - 사별후시부봉양 -
고종31년(1894)복호

호역경감
- 속수삼강록

이씨 박수천의처 - 남편장례후23세때자결 마을 - - 속수삼강록

이씨

백윤제의처

통정

이회구의딸

-

20세에사별하고

태중의아이때문에

자결하지못함

- - - 증보탐라지

이씨 송일빈의처 -
몸이불편한남편과시부모

봉양
마을 완문 - 속수삼강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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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처사

강응록의처

대정현

(하예래리)
사별후절식자결

마을

사림

고종2년(1865)정려

관에서완문내림

복호

서귀포시

중문동

1495번지

1931년건립

비석

이씨
통정

김려관의처

제주목

(귀덕리)

사별후집안경제맡음

시부모봉양

전남

유사

사림

완문

한림읍

귀덕2리

3464-2번지

1955년건립

비석

임씨
강인세의처

임도문의딸
풍병인시부모봉양 마을 완문 - 속수삼강록

장씨
처사

임유근의처

제주목

(대림리)

남편이사망할지경에

이르자단지로연명케함,

종신수절

마을 고종18년(1881)완문

한림읍대림리

가새기왓

1937년건립

비석

장씨
통정대부

고정언의처

제주목

(금성리)

시모봉양

국채보상에참여
마을

광무11년(1907)

군에서포양

애월읍금성리

600-1번지

건립연대미상

비석

정씨
강세평의처

정경원의딸
- 시부모봉양 - 관에서포상하고복호 - 속수삼강록

정씨

(고려인)

직원석방리

보개의처
정의현

주변유혹과

재가권유물리침

안무사

윤임
태종13년(1413)정려문

납원읍한남리

1834년건립

남환박물

비석

신증동국

여지승람

증보탐라지

태종실록

효열록

좌씨 고명관의처 -

농혈을빨아시모간호,

죽은남편의형제들양육

국채보상참여

마을 목사가완문내림 - 속수삼강록

좌씨

처사

조사창의처

좌시언의딸

제주목

(금성리)

사별후자결시도시부모

봉양,수절
마을

광무5년(1901)

제주목사가완문

내리고삼강록에수록

애월읍금성리

600-1번지

1939년건립

비석

속수삼강록

주조이

(召史)

방군

고거상의처
제주목 사별후목매에자결 - 영조20년(1744)정표 -

속수삼강록

탐라기년

증보탐라지

효열록

채씨 박한순의처 -
단지수혈로남편간호

사별후수절
마을 관에서복호,완문내림 - 속수삼강록

최씨 고명득의처 - 시부모봉양,수절 마을 완문 - 속수삼강록

최씨 양영철의처 -
사별후수절

시부모봉양
마을 제주목사가복호 - 속수삼강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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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학생

김광삼의처

제주목

(귀덕리)
사별후수절 마을 순조22년(1822)정표

한림읍

귀덕1리

창낭거리

1822년건립

비석

속수삼강록

한씨 김영은의처
제주목

(월정리)

재가권유물리치고수절

시부모봉양
마을

광무4년(1900)완문

내림

구좌읍월정리

산28-1번지

버스정류소앞

동산

1999년개건

비석

허씨 김재옥의처
제주목

(대림리)
남편위해단지수혈

면에서

추천

고종15년(1878),

제주목사가완문내림

자손은영원히호역

면제

- 속수삼강록

현씨 강완혁의처 - 시부모봉양 마을 완문 - 속수삼강록

현씨 강일명의처
제주목

(수원리)

사별후품팔이로

시부모봉양,가문유지
-

군에서완문

내리고복호

한림읍수원리

건립연대미상
속수삼강록

현씨 송익초의처 - 남편표류로사망후수절 마을 - - 속수삼강록

현씨

오위장

고재만의처

현계조의딸

- 사별후시부모봉양 마을 군에서완문내림 - 속수삼강록

현씨

유인

고선옥의처

현인백의딸

제주목

(산양리)

사별후시부모봉양가문

일으킴
마을

광무4년(1900)완문

내림

한경면산양리

1963년건립
비석

현정매 변종원의처
정의현

(법환동)

사별후한달간식음전폐

목매어자결
마을 고종19년(1882)정려 -

속수삼강록

증보탐라지

효열록

홍성

조취승의처

진무

홍범식의딸

-

남편의첩을두어도

불평하지않고,

남편과아들사망후자결

마을 순조34년(1834) - 효열록

홍조이

(召史)

김창욱의처

향리

홍인효의딸

제주목
남편질병때문에비관

자살

목사

김윤

영조20년(1744)정표

목사김윤이집을

방문하고아들덕령을

성장으로임명

-

속수삼강록

증보탐라지

탐라기년

효열록

홍조이

(召史)
현도견의처

정의현

(오조리)
사별후수절 마을 완문 -

속수삼강록

효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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